<제258호> WAN 에 대한 짧은 정리... 

안녕하세요...

이월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네요..^^

요즘 아는 분들을 만나면..꼭 하는 말이.."책 잘팔려요??" 이거 아니면.."부자되겠네.." 이거더라구요..

음..회원님들중에 혹시 책써보신분 계시면 아시겠지만..책써서 돈벌기가 쉽지 않다는걸 아실겁니다..

제가 무슨 베스트소설을 쓴것도 아니고...몇십만부를 파는것도 아닌담에는....말이죠..

암튼 제 책에 오자가 많아서 많은 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가능하면..3월중에..이 오자많은 책을 사주신 분께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보고자..무료세미나를 해보려고 합니다..아직 확정되진않았지만..만나서 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라우터에 대한 간단한 데모도 하면서..독자분들을 만날자리를 만들어보려고 생각중입니다.. 확정되면 칼럼에 제일먼저 알려드릴께요..^^

자 오늘은 WAN 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WAN 이라고하면..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주춤하게되죠..그나마..랜은 조금 경험도 있고..본것도 있는데 WAN은 고수들이나 만지는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하지만 어차피 LAN 이나 WAN 이나..같은 개념의 네트워킹이기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몇가지 여기서 쓰는 말들만 익혀두심 될겁니다...
우선 WAN을 이야할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WAN 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제일 일반적인 것이 바로 전용선 입니다. 영어로는 leased line 이라고하죠..즉 빌려서 쓰는 선이다..머 이런 뜻일겁니다.. 또한 이 전용선을 synchronous serial 이라고도 합니다. 즉 이 전용선은 연결된 둘 간에 서로 동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도 불리는 겁니다. 암튼 leased line 이든 synchoronous serial 이든 전용선은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마 게임방에서도 대부분 전용선을 사용하고 있을겁니다..
왜 지나다니다보면 써있자나요..?? 게임방 플랑카드에..우리게임방은 T1 전용선 깔았다...머 이렇게요..이게 바로 전용선 ..즉 leased line 입니다..
그담은 circuit switch 입니다. 서킷스위치 방식은 전용선 방식과는 달리 둘간에 전용의 회선이 배정되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통신을 하고자하면 먼저 Call 을 해서 call setup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내가 통신하고자하는 녀석과 먼저 연결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그리고 전송을 시작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어렵죠?? 하지만 전화를 생각하면 됩니다..내가 친구랑 전화할때 우리집과 친구네 집이 일대일로 연결된건 아니죠?? 그지만 먼저 전화번호를 누르고 친구가 전화를 받은담에는 통화를 막할수 있자나요...여기서처럼 먼저 전화번호를 누르고 친구가 그 전화를 받는데 까지가 Call setup 입니다. 일단 접속이 되면 그담부터는 전화끊을때까지..통신이 일어나는거죠... ISDN 도 역시 Circuit switch 방식입니다.. 이방식은 또한 Asynchronous serial 이라고도 합니다. 즉 비동기식 시리얼이란거죠...
마지막 하나의 WAN 방식이 바로 Packet switch 방식입니다...요것역시 둘간에 전용의 회선이 설치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둘간에 통신이 필요하면 그때 둘사이에 Virtual circuti(VC)란걸 만들어서 마치 둘간이 전용선으로 연결된것처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패킷스위치방식역시 synchronous serial 입니다. 즉 동기식 시리얼이죠..둘간에 실질적인 전용선이 없고 가상의 전용선 (virtual circuit)이 있다는걸 제외하면 거의 전용선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둘사이에 전용선이 없으니까 당연히 전용선 방식보다는 저렴하겠죠?? 이런방식중의 하나가 프레임릴레이 방식이라고 생각하심 되겠네요...^^
자 그럼 정리...

WAN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전용선..요건 동기방식이고, 두번째가 전화나 ISDN 같은 서킷스위칭방식..그리고 마지막이 전용선처럼 실제 라인을 둘간에 설치하진않지만 가상의 회선을 사용하는 방식은 패킷스위칭으로 나눈다.... 여기까지 입니다.. 안녕..^^ 

<제259호> 응원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약간은 흐린듯한 아침입니다..

오늘하루역시 다른날과 별다를게 없지만..제겐 좀 다른 아침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친한 친구한둘은 있으실 겁니다..저역시 친한 친구들이 몇있습니다.. 그중 한 친구 이야기 입니다.. 그애는 저랑 같은 학교를 두번씩이나 같이 다녔고..(중학교, 대학교) 대학때는 같은과에서 같이 공부를 했지만...

학교때는 그리 자주 이야기를 하거나 친한기억이 없습니다.. 사회에 나와서..우연히 다시 만나게된 그친구 이야길 하려는건..그친구의 눈물겨운(?)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제가 2년전 게임방을 시작할때 용산에서피시조립을 하던 그친구를 만난게 아마 학교졸업후 거의 처음이었을겁니다..저는 피시가 필요했고 그친구는 매출을 올려야했기때문에..제가 그친구에게서 피시를 사면서..동창사이는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피시AS건으로..자주 게임방에들르던 그친구는 제가 하던 네트워크에 조금씩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더니..어느날 부터인가는 아예 관련서적을 공부하고 장비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 저러다 그만두겠지...'하는 제생각은 전혀 빗나갔습니다...

아침저녁 가리지 않고...걸려오는 그친구의 전화는 책을 몇번이나 읽고..또 읽은다음..그래도 이해가 안될때 질문을 하기위한 것이었고...라우터며, 스위치며 가리지 않고 장비를 구성하고 세팅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그친구의 모습이..정말 대단하단 생각을 한게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0 개월여가 흘러가고 저도 게임방을 접고 회사에 들어오게될무렵 그친구는 CCNA와 CCNP 를 땄고 시스코 관련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여만에 네트워크업계에서 실력있는 네트워커로 다시 태어난겁니다..잠깐들어본 그친구의 이야기로는 퇴근후 하루에 최소 4시간이상 책을 보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 친구가 6개월전부터 CCIE 공부를 시작했습니다..혼자 매일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주말에도 공부를 쉬지않던 그친구가 오늘 드디어 CCIE 시험을 호주에서 보게 됩니다..

첫번째 시험에서 합격하기가 그리 쉬운건 아니지만..전 그친구를 믿습니다.. 남들이 어렵게만 생각하던 그길을 열정 하나만을 가지고 정말 우직하게 노력해온 그친구는 분명히 이번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가야할 길을 정하고...그 길을향해 매일 매일 땀흘리는 그친구를 보고...친구지만..존경심을 느낄때가 많았습니다... 난 너무 늦었어...내가 처한환경에선 쉽지않아...그렇게 생각했다면..그친구역시 지금도 네트워크에 대한 열정만을 간직한 초보였을겁니다...

오늘 CCIE에 도전하는 그친구가 반드시 성공할것을 믿고...또 그가 비록 이번에 합격못한다고 해도 결국 그의합격은 이미 정해진 일이란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호주에서 오늘 시험을 보는 제 친구에게 응원 보내주실거죠?? ^^ 화이팅!!
<제260호> 시스코 카타리스트 스위치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고...게다가 새로운 한달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죠..^^

뭐..3월1일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아마 오늘이 3월의 시작이라는 기분이 드실겁니다... 저요? 저두 그렇구요.. 암튼 며칠 잘(?)쉬었습니다..

오늘은 잠깐 시스코의 스위치에 대한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대부분 시스코를 아시는 분들중에는 시스코 라우터만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물론 시스코가 라우터를 가지고 출발한 회사이다보니..그렇겠지만..사실 요즘은 시스코 스위치역시..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장비중에 하나일겁니다..

예전부터 몇번 스위치의 동작에 대한 이야기는 드렸으니까요..이번엔 시스코 스위치 제품에 대한 걸 알아볼까요?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있으실...카타리스트 1900 시리즈에 대해서요..^^ 음 왜 그런줄 아시죠?? 요게 CCNA 시험에 나오는 스위치니까요..^^

사실 1900 스위치는 시스코스위치중에서는 가장 낮은스펙의 스위치중 하나입니다.. 아래 사진이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너무 작아서..

암튼 시스코 스위치는 모두다 앞에 Catalyst 란게 붙고 뒤에 모델명이 붙는데 이 모델명은 커질수록 제품도 커지고 가격도 비싸진다...머 이렇게 생각하면 될겁니다..즉 Catalyst 1900 보다는 Catalyst 3500 이더비싸고..또 이것보담음 Catalyst 5000 이 더비싸고요..

그리고 스위치의 경우 그 모델명을 보면 대게 그 장비의 스펙을 알수있는데.. 예를들어 Catalyst 1912 라면 이장비는 1900 시리즈 스위치중에서 10BaseT 포트가 12개짜리이고 1924는 24개짜리라는걸 알수 있습니다..

물론 Catalyst 3524 는 3500시리즈 중에서 24포트짜리구요..^^

암튼 이렇게 모델명과 스펙은 연관관계가 있다는것도 알아두심 편리하실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카타리스트 1900시리즈의 스펙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1900시리즈는 카타리스트 1912 와 1924가 있는데 1912 는 12 10BaseT 포트, 1 AUI 포트, 2 100BaseT포트가 있고 1924는 24 10BaseT포트, 1AUI포트, 2 100BaseT 포트가 있는 기종입니다..

그림에서 위에 있는게 1912, 그리고 밑에있는게 1924 라고 생각하심 되겠네요.. 이제 담에 보면 금방 알수있겠죠?? 오늘은 월요일이니까...쉽게 여기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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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호> 조금일찍일어난 아침에 만나는 Cat1900  
안녕하세요... 눈을뜨니 4시네요.. 

참 애매한 시간이죠...^^ 더 자기도 뭐하구..그렇다고 일어나기도..조금(?)이른시간...

혹시' 공병호의 자기경영노트' 라는 책읽어보신 분계세요..?? 저도 누구에게서 선물받아서 다읽어보진 못했는데..음..거기보면 저자가 아침에 일어나기를 권하는 시간이...몇신줄 아세요..? 3시경이라고 하더군요...(음..이게 아침시간인가요??) 암튼 그때가 머리가 가장 맑데요..^^

근데 지금은 벌서 5시가 되가고 있네요...머리요?? 졸려요..^^

자 암튼 오늘은 어제시간에 이어서 카타리스트 1900 스위치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구성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맨처음 스위치를 사서 아무 구성을 안했을때...즉 디폴트세팅이 어떻게 되있는지 부터 알아볼까요....??

1. IP 주소는 ?? 당연히 0.0.0.0 으로 되있겠죠??

2. CDP 는요? 디폴트로는 Enable 되있습니다..^^

3. Switching 모드는요? 요건 Fragment Free 입니다.

Fragment Free 모드가 뭔지 아시죠?? 몰라요?? 음..뭐냐면..스위치모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컷쓰루(cut-through)- 요건 프레임이 들어오면 목적지주소만 보고 바로 내보내는 방식이죠, Store-and-Forward- 요건 프레임이 들어오면 요걸 모두 다 받아들인다음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고 내보내는 거죠... 따라서 cut-through 가 속도는 빠르지만 에러가 있을때 찾아내는 능력은 떨어지겠죠..?? 

요런 문제를 보완한게..바로 FragmentFree 입니다. 요방식은 프레임의 처음 64바이트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바로 목적지포트쪽으로 내보내는 방식이죠..주로 처음 64 바이트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때문에 여기까지를 보는거죠..암튼 요방식이 카타리스트1900에서는 디폴트라는건 알아두셔야겠죠..?? 좀 길어졌네요..계속 할까요??

4. 100BaseT 포트의 모드는 ? Auto-Nego duplex 모드입니다. 즉 상대포트의 상태를 보고 duplex 를 맞추는 방식이죠..

5. 10BaseT 는요? Half Duplex 모드겠죠?

6. 스페닝트리는 요? 네 당연히 Enable 입니다.

7. 그럼 콘솔 패스워드는요? 물론 없죠..^^

자 그다음은 포트 번호를 어떻게 붙이는지도 알아보죠..

어제 설명드린대로 카타리스트1900은 1912 와 1924가 있다고 했는데 

1912 의 경우는

10BaseT  : e0/1 ~ e0/12

AUI Port : e0/25

100BaseT  :fa026 ~ fa0/27

1924 의 경우는

10BaseT  : e0/1 ~ e0/24

AUI Port : e0/25

100BaseT  :fa026 ~ fa0/27

머 이정도만 아심 되겠네요...물론 스위치나 라우터에서의 디폴트 구성은 스위치별로..라우터별로 다를수 있기때문에 여기있는게 모든 스위치에 적용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땐 장비의 디폴트 구성을 알아두는건 구성시에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알아두심좋겠네요...

물론 이건 모두 CCNA 시험 범위에도 들어가는거니까 당연히 시험공부하실분들은 알아두시는게 좋겠죠?? ^^

자..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도 즐겁고 힘차고...행복한 하루되세요..^^  안녕..
<제262호> 스위치에서의 실제 멕주소는 어디에..?? 
안녕하세요..?? 가끔 학교다닐때 생각이나네요..^^ 

음 그러니까 대학때...실은 고등학교때는 별로 공부를 안했었고...그나마 정신차린게 대학때였거든요..^^

거의 3년간 매일아침 5시면 학교도서관에 가곤 했었는데...새벽에 자전거로 학교캠퍼스를 달리면...기분이 꽤나 상쾌했었던 기억이 납니다...머리엔 해드폰쓰고..노래를 크게 틀고..^^

그땐 빨리 사회로 나가서 내힘으로 돈도벌고..뭔가를 해보고싶었는데...왜 지금은 자꾸..학교때가 그립죠??

한번이라도 좋으니..대학때로 돌아가고 싶단 생각을 하곤 하거든요..^^

암튼 지금 학생이신 분들은..다른 어른들이 늘 이야기하시는대로...무엇과도 바꿀수없는 좋은 시간에 계신겁니다..^^ 그니까..무얼하든 정말 멋지고..열정적으로 하시길...부탁드립니다..^^

자..서론 그만하고..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은 전에 스위치이론에서 설명드린 멕주소가 실제 스위치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드릴께요..

전에 배운대로(기억안나심...한번더 찾아보세요..^^) 멕어드레스, 즉 멕주소는 스위치나 브리지가 출발지에서 들어오는 멕주소를 보고 그걸 자신의 멕주소테이블에 저장한다음...그 주소테이블에 있는 멕주소를 찾으면..그쪽포트로만 보내고 나머지 포트는 막아줌으로써 스위치의 기본기능중 하나인 콜류젼 도메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수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멕주소를 배우고 저장하는건 어찌보면 스위치의 가장 큰 기능중의 하나라고 볼수있습니다....

자 그럼 시스코 스위치가 멕주소를 저장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그중하나는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자동으로 배우는 방식입니다.이방식을 Dynamic 방식이라고 합니다...요건 디폴트죠..^^ 일단 멕주소하나를 배우고나면 그걸 멕주소테이블에 저장하고 사용합니다..이때 이주소를 사용한지가 300초 (디폴트)가 지나도록 다시 사용을 하지 않게되면 이 주소는 멕테이블에서 지워지게됩니다.. 왜냐구요?? 멕테이블은 한계가 있거든요..따라서 배운 모든 주소를 천년만년 계속 가지고있을수가 없는거죠...그니까 안쓴지 오래되는 녀석은 지워가는 겁니다...우리 사람들과 같죠?? ^^ 우리도 우리기억에서 안쓰는건 조금씩 지워지자나요..

암튼 이런 방식말고..아예 천년만년 절대 지워지지 않게 멕주소를 저장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경우는 사람이 수동으로 멕주소를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이걸 permanent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기억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일이 있는것처럼요...

자 만약 카타리스트1900 스위치에서 멕주소테이블을 직접 보고싶으시면 show mac-address-table 이라는 명령을 치시면 되는데 이때 나오는 테이블이 아래 그림에 있죠?? 보이세요??

아래는 다이나믹만 보이죠?? 보통은 퍼머넌트는 사용하는일이 드문 편입니다..물론 그래도 알아두시긴해야지만요..

암튼 멕테이블의 맨윗줄꺼하나만 보자면...이더넷0/2 쪽에 00E0.1E0D.AE2F 라는 멕주소가 있는걸 배웠다는 것이고..어느포트쪽에서도 이 멕주소로는 갈수있다는걸 의미합니다. 즉 통행에 제한이 없다는거죠..^^

여기서 Dest Interface 란 이 주소가 있는쪽 인터페이스라는걸 알아두심 좋겠죠??

어떠세요? 말로만 배운 멕테이블을 직접보신 기분이?? ^^ 어렵게 느껴지던 멕테이블도 실제보니 별거 아니죠?? ^^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 

<제263호> 스위치에서의 간단한 IP 주소세팅은...??   

안녕하세요...

즐거운 아침이죠..?? 이번주는 계속 4시근처에서 일어나게 되네요...^^ 이시간에도..훨씬전부터 일하고 계신분도 있으실거구...공부하고 계신분도 있으실거구...아직 집에 안가구..술먹고 계시는 분도 ??? ^^

암튼 요즘은 저도 술도 거의 안하고...담배는 아예안하고..그러다보니..생활도 훨씬 편해지고..규칙적으로 변한것같아요...어찌보면..너무 건조할수도 있겠지만...그대신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서 더 좋아요..^^ 생활의 활력소라고 할까요.?? ^^ 암튼 여러분들도 무언가 생활의 활력소를 하나씩 만들어보세요...분명히..생활이 달라질거예요..^^

자 그활력소가..이 칼럼을 열씨미~ 읽어서..저랑 친해지는거면 젤좋겠죠?? ^^

오늘은 스위치시간 계속해서...카타리스트 1900에서 IP 주소세팅하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씀다..

근데 여기서중요한건 왜 스위치에 IP주소를 세팅하는가 하는겁니다...물론 L3 이상의 스위치는 라우팅 기능이 있기때문에..논외로 하고 여기선 L2스위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위치에서 IP 주소를 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스위치가 자체의 IP 주소를 갖게함으로써 외부에서 관리를 하기위한 겁니다..예를들어 텔넷으로 스위치에 접속하거나..NMS(Network Management System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스위치를 관리하기 위한거죠....

즉 스위치에 IP 세팅을 하는 이유는 절대로!!!! 스위치 하단에 붙은 피시나 장비들의 통신을 위한게 아니란 겁니다..따라서 스위치에 아무세팅을 하지않아도...아니면 스위치에 IP 주소를 완전히 엉망으로 세팅해 놓아도 그 하단에 붙어있는 녀석들의 통신에는 전혀...영향을 주지 않는다는거죠..

어떤 분들은 스위치IP주소를 틀리게 세팅해서 피시들이 통신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데...그건 아니란 겁니다...어차피 스위치는 라우터와 달리 경로를 찾고 배정해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 입니다...

자 그럼 장비관리를 위한 스위치의 IP 세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예를들어볼까요.??

-- IP address is 10.5.5.11 

-- Subnet mask is 255.255.255.0 

-- Default gateway is 10.5.5.3 

라는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default gateway 는 이 스위치가 붙어있는 라우터의 IP 주소겠죠? 만약 다른 네트워크에서 이 스위치로 접속하려면 피시와 마찬가지로..디폴트 게이트웨이가 필요한거죠..

암튼 이렇게주소를 세팅하고자하면 카타리스트 스위치에서 다음 세팅이 필요합니다..

switch#configure terminal

switch(config)# 

switch(config)#ip address 10.5.5.11 255.255.255.0 

switch(config)#ip default-gateway 10.5.5.3 

switch(config)#exit 

swtich#

자세히 보시면 거의 라우터에서의 세팅과 비슷하죠? 다만 라우터와 다른점은 라우터에서는 특정 인터페이스에 주소를 세팅했다는것과 라우터에서는 디폴트게이트웨이를 세팅하지않는다는 거 정도겠죠??

이렇게 주소세팅이 끝났으면 한번 봐야겠죠?? 제대로 세팅이 됬나요..^^

이때는 이렇게 하심됩니다...

switch #show ip 

IP address: 10.5.5.11 

Subnet mask: 255.255.255.0 

Default gateway: 10.5.5.3 

Management VLAN:  1 

Domain name: 

Name server 1: 0.0.0.0 

Name server 2: 0.0.0.0 

HTTP server: Enabled 

HTTP port:  80 

RIP: Enabled

어때요??

별로 어려운것도 아니죠?? ^^

사실 스위치는 별로 세팅해줄게 없습니다..라우터에 비해선 말이죠..특히 1900스위치같이 작은 스위치는 IP 주소정도만 세팅할줄 아시면 대충 다 아시는 겁니다...^^ 자그럼 오늘은 여기까만 할까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

<제264호> 지금까지 배운 스위치에 대한 간단한 문제..몇가지.^^ 
안녕하세요..^^ 어제는 노트북을 회사에 두고가는 바람에 이제야 여러분들과 만나네요..

컴퓨터가 없으니까 집에서도 별로 할일이 없더군요..이정도면 중독이라고 봐야할까요?? ^^

암튼 요즘은 제일 가기 싫은곳이 인터넷 안되는곳..이 되버렸으니..참 세상 빨리 변하는건 맞는 모양입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이고...또 날씨도 좋고하니..상쾌한 기분으로 시험한번 볼까요? ^^

문제는 아주 쉬운것만 골랐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시험 분위기로 하기위해서 영문으로 했구요..이제부터는 옆사람 답 쳐다보거나...괜히 안보던 책찾고 그러지 마시고..한번 시험이라고 생각하보 풀어보세요..답요..?? 맨마지막에 있을걸요..^^

자 시작 !!!!

1. The default switching method used on Catalyst 1900 switches is  

 a. cut-through. 

 b. first-in, first-out. 

 c. store and forward. 

 d. modified cut-through. 

2. The default configuration of a Catalyst 1900  

 a. allows plug-and-play operation. 

 b. uses an IP network address of 10.0.0.0. 

 c. includes a console password of cisco. 

 d. is unconfigured so you can customize it to your requirements. 

3. Configuration modes on a Catalyst 1900 switch include which one of the following?  

 a. user 

 b. global 

 c. memory 

 d. privileged 

4.  What command will enable you to determine if a switch is receiving frames from a particular workstation?  

 a. Telnet to the workstation 

 b. Ping the address of the workstation 

 c. Use the show mac-address-table command 

 d. Use show interfaces on the port to which the workstation is attached 

수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1번 볼까요?

1900 스위치의 모드를 물었죠? 이건 제 칼럼에서도 잠깐 언급했었죠? fragment free 라는 걸 사용한다구요..하지만 답에는 요게 없습니다...^^ 문제를 좀 꼬아낸거죠...^^ 이때 fragment free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분은 쉽게 문제를 풀수있죠..왜냐 fragment free 방식은 처음들어오는 64바이트를 보고나서 바로 목적지 포트쪽으로 보내는 방식이니까 목적지 주소만 보고 바로 보내는 cut-through 의 변형이라고 봐야겠죠?? 따라서 답은 d 가됩니다. 쉽죠??

두번째는 1900 스위치의 디폴트 구성은 뭐냐? 라고 했는데 디폴트 구성은 아무IP 주소가 세팅되있지 않죠? 따라서 " 필요하면 구성해서 써라" 라고 명시된 d 가 답입니다.

세번째 문제 볼까요? 1900 스위치의 configuration 모드에는 어떤걸 포함하냐고 했죠? 답은 global 모드 입니다.

네번째 문제네요..

스위치가 특정 피시에서 프레임을 제대로 받은지 알려면 어떤 방법을 쓰냐고 물었죠??

여기선 잘 봐야 합니다.. 물론 b 처럼 핑으로 확인하는것도 방법이겠죠.. 하지만 이방법은 Layer 3방법으로 L2에서 제대로 프레임을 받는걸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즉 L2 에서는 멕주소를 봐야하는 거겠죠? 따라서 show mac-address-table 명령으로 그 피시의 mac 주소가 보이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어떠세요? 문제가 아주 심플(?)하죠..^^ 물론 중간중간에 함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이해를 하고나서 문제를 보면 아..요거 별거아니구나..하고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시험은 요기까지 하구요...오늘 금요일이라고 너무 늦게까지 술마시지 마시구요...즐거운 한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제265호> IPX에 대해서 알아둘 몇가지 것들  
안녕하세요.. 월요일이죠? 환절기라 그런지 저도 감기기운이 있네요..목이 부어서 침삼키기가 어렵고....암튼 여러분들도 건강조심하세요...

자 오늘부텀은 IPX에 대해서 조금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들어서는 IPX를 사용하는 빈도가 점점줄어들곤 있지만 그래도 워낙에 많이 사용하던 프로토콜이고 아직까지는 CCNA시험범위안에도 들어있으니 어느정도는 알아두시는게 좋을겁니다.

자 IPX라면 노벨이란 회사의 Netware 란 File Server 운영프로그램이 사용하던 프로토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FileServer 란 용량이 큰 서버가 여러대의 클라이언트 피시에게 미리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파일을 공유하고 관리할수 있게 해주는 걸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네트워크의 대부분은 이런 파일서버를 사용하기 위한것 이었고(지금은 인터넷이겠죠??) 그 파일서버에 대한 여러가지 기법중 노벨 네트웨어가 가장 유명한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기능을 마이크로소프트의 Windows NT가 해주다보니 사람들이 어려운 Netware 보다는 NT 를 찾게되고 그래서 네트웨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거구요....

그래도 아직 게임방에서 스타크 할때 내부에서 몇대몇 경기할때는 IPX로 하는거 아시죠?? ^^ 그 IPX 가 바로 노벨의 IPX 란거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오늘은 IPX 의 기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죠..

- 먼저 IPX는 80 비트의 주소체계를 가지고있습니다. IP주소가 32 비트로 이루어진것에 비해서 훨씬 크죠??

IPX는 이중에서 앞에오는 32비트 주소가 네트워크 부분이되고 뒤에오는 48비트가 노드 부분이되는데 IPX주소는 대부분 16진수로 표기 합니다. 80 비트니까 너무 길어서 그렇겠죠?? 여기서 또하나 알아두셔야 할것은 IPX에서는 노드주소로 자신의 멕주소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IP 주소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지정해 줄필요가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여러개의 IPX 네트워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요건 일단 이렇구나..하고 넘어간 담에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IP 에서도 secondary 주소 지정이 있죠? 이기능과 비슷한겁니다..물론 같지는 않지만요...

- 기본적으로 IPX는 아무라우팅 지정을 하지 않아도 IPX RIP 이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라우팅이 됩니다. 여기서 RIP 이 나오니까 우리가 IP에서 쓰던 RIP과 혹시 같은 RIP 이 아닐까 생각하실텐데...IP에서 쓰던 RIP과는 전혀 다른 녀석이니까 혼돈하지 마시구요...

- 노벨의 서버와 IPX라우터들은 기본적으로 SAP 이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브로드캐스트 합니다. 따라서 IPX클라이언트들은 자신들이 어떤 IPX서비스를 받을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래 그림보이시죠??

IPX가 TCP/IP에서는 IP란 녀석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보심됩니다... 그위에 있는것들은 일단 그냥 봐두기만 하세요... 월요일부터 너무 어려웠나요?? ^^ 자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즐거운 한주 시작하세요...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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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호> 라우터에서 IPX주소는 어떻게될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죠??

벌써 삼월의 중간까지와버렸네요...^^ 이젠 제법 봄기운이 느껴지더라구요...

워낙에 밖에 나가는걸 별로 않좋아해서...잘 나가진 않지만...가끔바라보는 바깥풍경이 봄같더군요...

새로운 시작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 봄에 여러분도 무언가 시작하고 계시겠죠??^^

자 그럼...오늘은 어제 IPX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해볼까요?

IPX란걸 배우다보면 좀 헤깔린다는 분이 많습니다..아님 어렵게 생각하시던지요...

하지만 공부해보신분은 아시겠지만 TCP/IP 만큼 어렵고 복잡한건 없습니다...IPX는 그에 비하면 거의 식은죽먹기죠...다만 IPX를 많이 안쓰다보니...어색해서 그러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IPX는 IP처럼귀찮게 주소를 지정해줄 필요도없고...서브넷마스킹이니 슈퍼넷이니..하는것도 없을뿐아니라...OSPF 니 BGP 니 하는 복잡한 프로토콜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쉬운 프로토콜이죠... 자 이렇게 쉬운IPX의 주소 생성법을 오늘은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보이세요?

라우터죠? 이 라우터는 이더넷인터페이스가 2개, 시리얼인터페이스가 1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어제배운걸 잠깐 돌이켜볼까요? IPX주소는 80비트 즉 20자리의 16진수로이루어진다고 했죠? 그중 32비트, 즉 8자리16진수는 네트워크 부분을나타내고 48비트, 즉 12자리 16진수는 노드부분을 나타내는데..이 노드부분을 나타내는 16진수는 그장비의 멕주소를 그대로 사용한다는것도 배웠죠??

라우터에서 IPX주소를 줄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먼저 E0에 4a1d, E1에 3f, S0에 2c 라는 네트워크 주소를 배정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는대로 네트워크주소는 8자리 16진수지만 앞에나오는 0을 생략할수 있기때문에 그 자리수는 변화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뒤엔 바로 멕주소가 따라오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S0의 멕주소부분이 E0의 멕주소와같다는걸알수있죠??

원래 시리얼쪽은 멕주소가 없기때문에 이처럼 IPX 주소를 만들때 이더넷인터페이스의 주소를 그대로 씁니다...하지만 걱정마세요.. 앞에있는 네트워크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같은 주소로 보진않습니다...

물론 피시라면 모두 다른 멕주소를 쓰니가 상관없겠죠??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IPX 주소를 이용해서도 라우터에서 Ping 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IPX주소를 보는 방법도 알아두심 도움이 되겠죠?

그림을 두개나 집어넣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 라우터에서의 IPX주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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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호> 후니의~시스코네트워킹 독자를 위한 무료 네트워크세미나  
안녕하세요... 후니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한번...오후에 한번 두번 여러분을 만나네요...

갑자기 오후에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온건 다름이아니라 세미나건입니다.

제가 허접한 책이라고 하나 만들어놓고 나니 여기저기 문제투성이라서 책을 사주신 독자여러분께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독자분들을 위한 무료세미나를 열자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제한된 자리이고 짧은 시간이되겠지만 그래도 책의내용을 저랑 같이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칼럼을 읽으시는 분중 제 책을 구매해주신 독자분께서는 서둘러 아래 URL 에 가셔서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winme.co.kr/suhum/semina/popup.html

선착순이라고하니까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미나 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위의 URL 에 혹시 문제가 있으면 http://www.cyber.co.kr/ 로 가셔도 됩니다. 안녕~~~~~~~ 
<제268호> IPX에서의 라우팅  
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입니다. 조금 늦게 일어나다보니..제칼럼도 좀 늦었네요...^^

참 어제 이야기드린거 아시죠? 다음주 토요일에 있는 세미나요..확인해보시구..혹시 관심있으신분은 등록해주세요...요즘은 IPX에 대해서 알아보구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자주 접하는 프로토콜이 아니다보니..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있을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대로 조금만 공부하시면 훨씬 쉬운게 IPX입니다.. 실은 모르기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거구요..^^

자 그런의미에서 오늘은 IPX에서의 라우팅을 알아보겠습니다. 

IPX 라우팅이라고해도 IP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하는 라우팅프로토콜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보통 우리가 IP에서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로는 RIP, IGRP, EIGRP, OSPF, BGP...,등이 있는데...IPX에서는 IPX-RIP(그냥 RIP 이라고도 합니다.), NLSP, EIGRP 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EIGRP는 우리가 IP에서 사용하는 EIGRP와 같은겁니다. 즉 EIGRP는 한 라우팅프로토콜에서 IP, IPX, Appletalk 을 같이 라우팅해주는 프로토콜이거든요...^^

근데 RIP은 IP에서의 RIP과 IPX에서 사용하는 RIP이 이름만 같을뿐 서로 다른 녀석입니다.

IPX-RIP은 라우팅 경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ticks와 hop count 를 사용합니다. IP에서 RIP 이 홉카운트만을 사용하는 것과 다르죠?? 하지만 비슷한 점도 많습니다. 즉 둘다 디스턴스벡터 라우팅프로토콜 이라는 점입니다.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이 뭔지는 아시죠?? 전에 한번 한거니까 확인해보세요..^^

또 IPX RIP은 매 60 초에 한번 라우팅테이블을 업데이트 한다는것역시 IP RIP이 매 30초에 한번씩 하는것과 차이가 있습니다...공부하시는 분들이 괜히 혼돈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죠...^^ 어디서는 30초라고하고 어디서는 60초라고하니까요...

참 앞에서 ticks 를 설명안드렸죠? ticks는 쉽게 말해 시간입니다. 즉 그곳까지 도착할때 예상되는 Delay 라고 보심 됩니다. IPX RIP에서는 구간별 tick 값을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데 LAN에서는 1, WAN 구간에서는 6 입니다. (물론 이건 고칠수 있는 값이겠죠?)

자 그럼 오늘의 결론 볼까요?

IPX RIP은 IP의 RIP과는 이름이 같지만 서로 다르다..

IPX RIP은 ticks와 홉카운트를 사용해서 경로를 선택하고 매 60초마다 라우팅정보를 업데이트 한다...

아래 그림 보이세요? 라우터들끼리 서로 라우팅 정보를 주고받는겁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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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호> IPX 에서의 서비스 광고 SAP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잠을 자다가 보통 몇번정도 깨세요? 저는 한두번 정도는 중간에 깨는것 같던걸요? .. 깨서 지금 몇시쯤됬나...하고 시계를 봅니다.. 아직 좀더 자야할 것같으면..기분이 좋구요..^^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그럼..조금 아쉽고 그래요.....

그래서 전 꼭 불이 환하게 들어오는 시계를 좋아하는데..지금 제가 차고있는시계가 전지가없어서...불이 약하네요...게다가 어제는 시계전지 갈러갔더니..거긴 없는 특이한 거라고...해서 그냥 왔구......

역시 있을땐 아무것도 아닌것 같던것들도...막상 없어지고나면..그 소중함이 느껴지는건 ....사람이나..사물이나...아니면 우리 일상이나 마찬가지 인것 같아요....

제 칼럼이 여러분들 일상에 작은....한부분이 되었으면 하는것도..제 소망입니다..^^

자 오늘은 IPX 에서 결코 빼놓고 넘어갈수 없는 SAP(Service Advertising Protoco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AP 이란 뭘까요? IPX 네트워크에서 서버가 자신의 서비스를 알리기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즉 내가 무슨 서비스를 하고있다는 내용을 주기적으로 그 네트워크에 뿌리는 겁니다...그래야..남들이 '아..저녀석이 저기서 무슨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수있으니까요..

SAP에선 서비스 타입이란걸 사용해서 내가 무슨 서비스다...하는걸 알리는데 요건 16진수로 표기하게 됩니다. 대충 보면..

4번은 Netware FileServer, 7번은 Printer Server , 26B -- Time Synchronization (NW 4.x and later), 278 -- Directory Services (NW 4.x and later) 이 있습니다..

여기서 4와 7정도는 알아두심 좋겠네요..

암튼 SAP 이란 녀석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브로드캐스트 이기때문에 네트워크에 네트웨어 서버가 많다거나...아님 WAN구간을 통해서 연결된 경우에는 IPX 의 SAP 트레픽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녀석은 매 60 초에 한번 발생하고 최대 576바이트 크기로 날아가게 되는데..이때 7개까지의 엔트리가 들어갈수 있다는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라우터는 SAP 브로드캐스트를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라우터는 자신의 SAP 테이블을 구축한다음 다른 라우터들과 SAP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이것도 물론 60초에 한번이죠... (라우터에서 이 시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IPX를 구성해보시거나 경험을 가진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실은 IPX 는 이 SAP 브로드캐스트가 가장 큰 문제꺼리 입니다...꼭 필요한 녀석이긴 한데...너무 많은 트레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그래서 흔히 필요없는 곳에는 이 트레픽을 안보내게 막게 되는게 그런걸 SAP Filtering 이라고 합니다.....머 고건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구요... 아래 그림보이시죠??

위에있는 서버는 프린터서버구..아래는 파일서버가 있네요..각자 자신의 서비스를 SAP을 가지고 60초마다 보내고 있죠?? 그럼 라우터는 그걸 받아서...SAP 테이블을 만든다음 다른 라우터와 교환하는 겁니다...물론 이때 라우터는 SAP 브로드캐스트를 막는 역할도 해주구요...

자 그럼 결론...

IPX에서 서비스를 알려주기위해 서버들이 SAP 이란걸 사용하는데 매 60초마다 최대 576바이트짜리가 브로드캐스트 되기때문에...대역폭을 많이 잡아먹을수있다..그래서..어떤땐 필터링도 쓴다.... 머 이겁니다..^^

자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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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호> CCNA 시험의 변경.... 
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입니다...

사람의 버릇이란...참 이상한것 같아요...이번주에 우연히 4시근처에 일어나 인터넷도 뒤지고...칼럼도 쓰고 했더니 여유가 있길래..몇번 그시간에 일어났더니 이제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눈이떠지네요...^^

하지만 또 몇번 늦잠을 자고나면..분명히..절대 이시간엔 일어나지지 않겠죠?? ^^

가끔 아침에 신문을 돌리거나 우유를 배달하시는 분을 보면..어떻게 그 시간에 일어날수있을까를 생각했는데...그분들역시..그게 습관이 되시고나면..아마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실 거예요...물론 그렇다고 아침에 일어나는게 안힘든건 아니겠죠?? ^^

제가 요 며칠 해보니까...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하는것도 꽤 재미있네요..^^ 여유도 있고....또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은것같구요...여러분도 함 해보세요..^^ 자 오늘은 이번에 바뀐 CCNA 시험에 대해서 잠깐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뭐 저역시 이시험을 직접 쳐보지않아서...그 내용이 정확이 어떤지...난이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로 이슈가되고 있는 라우터 시뮬레이션 시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CCNA 시험이 미국시간 3월 12일부로 바뀌면서 새로워진 내용이라면...기존에 이론과 객관식에 치중하던 시험이 이번부터는 실기와 주관식쪽으로 많이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실기경험이 없어도 딸수 있던 자격을 이제부턴 조금이라도 실기경험을 갖도록 유도하는 시험으로 변경하자는게 목적인듯 합니다...

따라서 시험 문항수는 기존 65문항에서 45~55 문항정도로 조금줄었지만...형태는 주관식과 라우터 시뮬레이션 시험등을 추가하여 조금 복잡하게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CCNA준비를 위해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특별히 따로 공부해야할 범위가 늘어난건 아니니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다만 기회가 된다면 라우터 한두번쯤은 직접 실습할수 있도록 하시는게 시험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유행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보다...라우터를 직접 만져보시길 권합니다...시뮬레이션프로그램은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진짜라우터와는 다르다는걸 아실겁니다...물론 직접만질 기회가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주위에서 도움을 받을수도 있을겁니다...요즘 시스코 라우터 한두대 없는곳은 거의 없거든요...선배나 주위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서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 보이시죠? 라우터 시뮬레이션이 이런식으로 진행된다고하네요...

우선 라우터의 구성이 아래 그림처럼 나오고...이 라우터들에 연결되있는 피시들이 나오구요...이 피시들에서 각 라우터에 콘솔케이블로 연결되있습니다.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게 콘솔연결입니다..)

이때 모든 구성은 피시를 마우스로 누르게되면 

1. 터미날 세팅

2. 라우터 콘솔

3. IP 구성

4. 핑 해보기

5. 텔넷 

등의 메뉴가 나오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작업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걸 물어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라우터에서 IP구성, 서브넷마스크, 기본 라우터 구성등은 할줄 아셔야 할겁니다..

자 어떠세요? 그리 어려운것도 아니죠?  어차피 다 아시고 있던 내용이니까요//^^  
시험 준비하시는 모든 분께 행운이 있길 빕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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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호> 라우팅 결정에 대한 3가지 사항.. 
안녕하세요.. 다시 한주가 시작됬네요...어제 잠깐 아파트 앞에 있는 자그마한 언덕배기에 올라갔었는데...쭉뻣은 올림픽대로와...한강이 한눈에 보여 기분이 상쾌하더라구요...^^ 10분만 걸으면 왔을 이곳을 지난 몇개월간 한번도 올생각을 안했다는게...제가 참게을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그런것같아요...뭐..저정도 쯤이야..나도 맘만먹으면 할수있지....하고 안하는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중요한건 시도 한다는거죠...그리고 성취하는것이 바로 중요한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너무 미뤄두지만 마시고...이제 시작해보세요....뭐든지..^^

자..오늘부터..라우팅에 대한 좀더...깊은(?) 고찰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그렇다고 갑자기 어려워지는건 아니니..너무 긴장마세요..^^

이번시간엔...라우팅 결정에 중요한 3가지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현재 라우터에서 동작하는가...하는것입니다.

즉 이 라우터가 목적지 주소의 Logical 주소를 이해할수 있는가...하는것입니다. 이게 무슨말인고하니...예를들어 목적지 주소가 우리가 얼마전에 배운 IPX주소라고 가정하죠... 13a.1234.3456.1212 라고 해두죠..그런데 이 라우터에는 IP 프로토콜만이 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라우터가 13a.1234.3456.1212 라는 IPX주소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해못할겁니다..따라서 라우팅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맨날 TCP/IP만 배워서 그렇지..라우터에 올라가는 프로토콜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IP, IPX. Decnet,...암튼 첫째로는 제대로된 프로토콜이 라우터에 돌고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번째는요..목적지 네트워크를 이 라우터가 알고있는가 하는것입니다....즉 라우팅테이블에 이 목적지에 대한 정보가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만약 이 목적지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라우팅테이블에 없다면 라우터는 이 패킷을 버리고 ICMP 메세지를 보내게 됩니다. iCMP 메시지란 쉽게 말해 에러 메세지라고 생각하심됩니다... 이때만약...예전에 배운 디폴트 네트워크명령이 있다면...목적지네트워크를 찾지못한 모든 녀석들은 디폴트 네트워크로 보내지게 된다는것도 알아두심 좋겠네요....

세번째로..목적지 네트워크가 라우팅 테이블에 있다면...라우터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 내보내는게 가장 빠른가를 결정하게됩니다... 물론 이결정에는 어떤 라우팅프로토콜을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사용하는 라우팅프로토콜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렇게 3가지 결정이 제대로 내려져야만 라우터는 제대로된 라우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결정의 3단계는 단계별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것도 알아두심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입니다...한주가 시작되는 첫날...여러분 모두에게 행복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안녕... 

<제272호> 라우팅테이블을 바라보며...잠깐 생각... 
안녕하세요... 이번주말에 계획된 세미나에 많은 분이 신청해주셔서 며칠만에 바로 마감이됬다고 하네요...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보답(?)으로 시작된 이세미나가 오히려 독자분들에게...짜증을 나게하지 않았을까 걱정입니다.. 세상일이란게...항상 자기의도대로만 풀리는건 아닌모양입니다..좋은의도가 오해를 받을수도 있고....또 무심코 한 일이 좋은 결과를 낳기도하고... 하지만 그렇다고..의도가 중요하지 않은건 아니겠죠? 언젠가는....그리고 누군가는 결국 알아줄테니까요...^^ 

자 오늘은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드릴까합니다...요전에도 몇번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기때문에...이번시간에는 전체적인 리뷰를 한다고 생각하심 좋겠네요....

아래 라우팅 테이블 그림 보이시죠???

우선 시스코 라우터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보기위한 명령은 show ip route 입니다. 물론 이경우는 TCP/IP 의 경우겠죠? 예를들어 IPX 라우팅 테이블은 show ipx route 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면 라우터는 해당프로토콜(여기서는 IP겠죠?)의 라우팅 테이블을 보여줍니다.. 라우팅 테이블 보는법도 한번 했었는데..기억나세요???

예를들어 라우팅 테이블 맨아래에서 두번째줄을 하나 볼까요?

O E2 192.168.3.0 [110/20] via 10.3.3.3, 01:03:02, serial 1/2

머 이렇게 써있죠??

이때 맨앞에오는 O는 뒤에나오는 경로정보를 배운 메카니즘 입니다. 즉 이 목적지 네트워크를 어떤 프로토콜로 배웠냐하는 겁니다...여기선 OSPF 란걸 알수있구요..또 E2 니까 OSPF External type 2 방식이란걸 알수 있습니다. E1 과 E2는 담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디폴트가 E2라고 알고계세요...

자 계속해서..[110/20] 이부분이 Administrative Distance 와 메트릭값입니다. 이제 Administrative distance 가 뭔지는 아시죠?? 전에 배운거니까 이해안가심..함 찾아보세요...OSPF 의 경우 이 값이 110 이거든요..이 값은 작을수록 신뢰성이 좋은거란거 아시죠?? 그뒤에오는 메트릭값은 OSPF가 이 목적지에대해서 계산한 값입니다. 이 값역시 작은값이 더 좋은겁니다. 쉽게말하면 그 목적지 네트워크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비용 정도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via 10.3.3.3 는 목적지까지 가기위해서 거쳐야 하는 다음 라우터의 주소가 됩니다...

또 01:03:02 는 이 경로정보를 배운지 얼마나 되었는가 하는 시간입니다. 즉 여기서는 라우터가 이 경로를 안지 한시간 3분 2초가 흘렀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 라우팅테이블을 모두 지우고 새로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lear ip route * 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물론 * 대신 특정 네트워크를 집어넣으면 그 네트워크에 대한 라우팅 정보만 업데이트가 됩니다..

serial 1/2 는 목적지 네트워크에 가기위해서 패킷이 라우터를 떠날때 어떤인터페이스를 타고 나갈 것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어때요?? 전에 한번 한거라서 쉽죠??? ^^

자 그런데..아래 라우팅 테이블을 자세히 보시면...   172.22.0.0 이란 네트워크는 10.3.3.3 을 통해서도 갈수 있고 그 아래줄 10.4.4.4 를 통해서도, 또 10.5.5.5 를 통해서도 갈수 있다고 되있습니다. 즉 이 세 경로의 메트릭값이 20 으로 모두 같죠?? 이런 경우는 한 목적지네트워크에 대해서 로드벨런싱이 되고 있는겁니다. 즉 한 목적지를 가는데 3개의 경로를 통해서 가게되는 겁니다..그럼 로드가 분산되겠죠? 또 하나가 끊어져도 나머지 두곳으로 통신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시스코라우터에서 이런 로드밸런싱은 최대 6개의 경로를 통해서까지 가능합니다..

맨 아래줄도 한번 보실래요??

s* 0.0.0.0 [1/0] via 10.5.5.5 라고 되있죠? 

이건 디퐅트 네트워킹이 지정되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 라우팅테이블에 목적지주소가 없는 모든녀석들은 모두 10.5.5.5 쪽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이건 라우팅 테이블 맨 윗쪽에 Gateway of last resort .... 를 봐도 알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정도만 아시면 라우팅테이블은 보실수 있겠죠?? 오늘부터는 라우팅 테이블을 보실기회가 있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잘 한번 보세요.. 재미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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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s: C - comnected, 5 - static, I - IGRP, R - RIP, i - uobile, B - BGP
D - EIGRP, EX - EIGRP external, 0- OSPF, IA - OSPF inter area
N1 - OSPF NS%A external type 1, N2 - OSPF NSSA external type 2
EL - OSPF external type 1, E2 - OSPF external type 2, E - EGP
i - I5-15, LL - I5-T5 level-l, L2 - 15-15 level-2, * - candidate default

Gatevay of last resort is 10.5.5.5 to metwork 0.0.0.0

172.16.0.0/24 is subnetted, 2 subnets
c 172.16.10.0 is directly connected, Loopbacklon
172.16.11.0 is directly connected, Loopbacklol
0 E2 172.22.0.0/16 [110/20] via 10.3.3.3, D1:03:01, Seriall/2
[110/20] via 10.4.4.4, 01:03:01, Seriall/3
[110/20] via 10.5.5.5, 01:03:0L, Seriall/4
0 E2 192.168.4.0/24 [110/20] via 10.4.4.4, 01:03:01, Seriall/3
E2 192.168.5.0/24 [110/20] via 10.5.5.5, 01:03:0L, Seriall/4
10.0.0.0/24 is subnetted, 4 subnets
10.5.5.0 is directly comnected, Seriall/d
10.4.4.0 is directly comected, Seriall/3
10.3.3.0 is directly comected, Seriall/z
10.1.1.0 is directly comected, Seriall/0
E2 192.168.3.0/24 [110/20] via 10.3.3.3, 01:03:02, Seriall/z
" 0.0.0.0/0 [1/0] via 10.5.5.5





<제273호> 라우팅프로토콜을 반으로 나눈다면.....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네요... 아직도 따뜻한 방안이 좋고...이불속의 따스함이 더 그리운건...아직겨울이 끝나지 않아서 일까요? 아님..제가 게을러서일까요?? ^^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나누는 방법...

남자와 여자로 나눌수 있겠죠?? 어쩜 가장 일반적인 분류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미성년자와 어른으로 나누는 방법도...있겠죠? 이런 구분역시..꽤나 중요한거죠...요즘같은 세상에선...

또 뭐가 있죠? 네?? 후니 칼럼을 보는사람과...안보는 사람?? ^^*

뭐 암튼 여러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라우팅프로토콜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그 분류중하나가..오늘 배울 Classful 라우팅과 Classless 라우팅의 구분입니다..

별것아닌것같은 이 개념을 의외로 네트워크에 몇년경험이 있는 분까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여러분도..차분하게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클래스풀(Classful) 라우팅이란...

라우팅 업데이트가 발생할때 이 정보안에 서브넷 정보가 포함되지 않고 전송되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말합니다....즉 쉽게말해 라우터들간에 교환하는 네트워크 정보안에..서브넷마스크가 포함되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네트워크주소만 달랑 받는겁니다...

이런 클래스풀 라우팅은 대부분의 디스턴스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일반적입니다...(디스턴스 벡터 라우팅프로토콜이 뭔지 아시죠?? ^^)

하지만 이러한 클래스풀 라우팅에서도 라우팅 정보를 수신하는 라우터는 반드시 자기 라우팅테이블에 네트워크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적어넣어야 하는데...(이부분 이해가시죠??? 서브넷 마스크를 알아야 어디까지가 네트워크인가를 알수 있으니까요...) 

받지도 않은 서브넷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자기 라우팅 테이블에 집어넣을까요???

그건 다음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 수신하는 라우터와 라우팅정보를 전송한 라우터가 동일한 서브넷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신 라우터가 사용하는 서브넷마스크와 같기때문에...그 서브넷마스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두번째경우... 수신하는 라우터가 사용하는 서브넷마스크와 라우팅 정보를 전송한 라우터가 사용한 서브넷마스크가 서로 다른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신 라우터는 전달받은 네트워크정보에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즉 클래스 A,B,C 중 하나의 서브넷 마스크를 IP주소를 보고 적용하는 거죠... 전에 사용하던 서브넷마스크가 뭐든지 상관하지않습니다. 그냥 클래스풀(classful)하게..summrization 을 해버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클래스풀라우팅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럼 그런의미에서 문제하나 내볼까요??

Which of the following accurately reflects how a router running a classful protocol obtains the mask of a received route to a subnet? 

1) If update arrives on interface, mask must be same as neighbors. If different network, use natural mask. 

2) If same network, use mask of local interface. If different network, accept the summary mask from update. 

3) Analyze mask included in routing update for both local and remote networks. 

4) If same network, use mask of local interface. If different network, use natural mask. 

어떠세요...어차피 문제는 영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죠?? ^^ 답은 내일까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구요...  오늘만나는 모든 분들께도 즐거움과...행복을 전달하시는 하루 되세요... 안녕..
<제274호> 클래스풀 라우팅 이야기..두번째
안녕하세요... 일어나니...밖에 비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봄비겠죠? ^^ 어렸을때..비가오는날 학교가는게 참싫었던 기억이 납니다...비닐우산하나를 들고...학교로 가면서...나도 빨리 어른이되서...학교 그만다녔으면..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기억이 갑자기..나네요..^^

그때 생각하던 어른들의 생활은...학교도 안가고..선생님께 혼나지도 않고..돈도 많은..그런 사람였는데...지금 어른이되어보니..어른의 삶이란게..그리 만만하진 않구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학교다닐때가 좋았죠?? ^^*

자 그런의미에서..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학생의 기분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의 문제의 답부터 알아볼까요? 답은 4번입니다.. 즉 같은 네트워크에서 오는정보는 현라우터와 같은 서브넷을 사용하고...나머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디폴트 서브넷 , 즉 클래스풀한 서브넷을 사용한다는 겁니다..아래 그림에서도 보시는대로 같은 네트워크 주소를 같은 서브넷마스크로 서브넷팅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디폴트 서브넷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두 라우터는 192.168.5.0/255.255.255.0 인 네트워크를 서브넷팅해서 나누었습니다. 즉 /27 이니까 255.255.255.224 라는건 이제 아시죠??

여기 /27 이란건 이진수로 1 이 27 개있다는 의미 입니다. 즉 1111 1111.1111 1111.1111 1111.1110 0000 이란 말이겠죠? 따라서 10진수 모양으로 바꾸면 255.255.255.224가 되는 겁니다..여기가 이해안가심..아시죠?? 이진수부분을 다시한번 더 보고오세요...^^

암튼 그림에서처럼 한 네트워크를 같은 서브넷마스크를 이용해서 나누게되면 라우팅테이블에도 서브넷마스크가 27 비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제 풀었던 문제의 정답과도 일맥상통하죠??

보통 클래스풀라우팅은 디폴트 서브넷마스크밖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통념은 잘못된거란걸 아셨을 겁니다..그런데...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즉 여기 그림에서처럼..모든 서브넷마스크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두 라우터의 시리얼 구간은 IP주소가 어차피 2개만 필요합니다. 각 라우터의 양쪽 시리얼인터페이스 주소만 있으면 되니까요..여기서는 192.168.5.97 과 192.168.5.98 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서브넷 마스크를 255.255.255.252 를 쓰면 됩니다..그런데도 255.255.255.224 를 쓴 이유는 바로 서브넷마스크가 모두 동일해야 한다는 규칙때문 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네트워크를 서브넷팅하는 경우 클래스풀 라우팅은 주소를 낭비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오늘의 결론을 볼까요?

클래스풀 라우팅도 같은 네트워크주소로 같은 서브넷마스크를 사용하면 디폴트 서브넷마스크대신 사용한 서브넷마스크를 이용한 경로정보가 라우팅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다..하지만 이경우역시 모든 서브넷마스크가 동일해야 하기때문에 주소낭비의 우려가 있다....머 이정도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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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호> 바쁜사람과 여유있는사람.. 
안녕하세요.. 벌써 금요일이네요...^^ 잠깐 이런생각을 했습니다...난 바쁜사람일까 ? 아님 여유있는 사람일까?... 그러고보면..전 참 바쁜것같습니다...것도 하는일도 별로 없이...-.-; 한마디로 실속이 없는거죠..

그래서 저녁에 퇴근할때는 결국 그날 해야할것도 제대로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종일 바쁘다고 느끼긴하지만...막상 무슨일을 했는가를 따져보면..거의 회의, 전화등 그때그때 벌어진 일을 해결하는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뭔가 계획을 하고 하나하나 일처리를 해가는 사람에 비해서 더 바쁜것같으면서도..실속이 없는겁니다.. 하지만 이런사람도 있습니다.  늘 행동하나하나에 여유가 있고 잘 정리된 사람. 

그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그사람의 일처리를 보면 절대 서두르거나 당황함이 없습니다...

그건 그사람이 이미 계획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또 맘먹었습니다...이제부터는 뭔가 좀더 계획적으로 살자...^^* 제가 결심한 계획입니다.

1. 아침에 플레너에 오늘할일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자.. 20분.

2. 오후 5시부터는 적어놓은 그날할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정한다.

3. 하루에 30분간은 새로운걸 배우는데 투자한다. - 아침시간.

너무 많아지면 지키기 어려우니까..이정도만 할래요 ^^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늘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두신 일이 있다면 정말 그게 바빠서 였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늘 시험기간만 되면 생각나는 것들....시험이 끝나면..이것,저것을 꼭해봐야지..하는것들은 ...학교를 졸업할때까지 결국 못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여기 오시는 여러분들중에도 혹시 저같이 괜히 바쁜것같으면서...실속없는 생활을 하셨다면...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으로...멋진계획을 세워 좀더 여유있고...실속있는 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저역시 오늘부터...시작할거니까요..^^ 늘 새로운 시작...멋지지 않으세요..?? ^^ 이제부터 후니랑 함께 새롭고 여유있는 삶을위해 출발하는 겁니다.... 

<제276호> 다시돌아온 클래스풀 라우팅의 특징.. 
안녕하세요.. 다시 월요일이네요...어찌보면..월요일이오고..또 주말이오고...다시 한달이 흘러가는게..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쉽게..받아들일수도 있겠지만...또 어찌보면..내인생에서..또하루가 없어지고..또 한달이 없어진다는 생각을하면...마냥..쉬고있을 수만은 없겠죠?

뭔가 계속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합니다..주말어떠셨어요? 저요??^^ 이번주말은 좀 바빴네요..^^ 조그마한 세미나도 하나했고...또 시험도 하나봤고...역시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따라...정말 그 가치가 다르다는걸 다시생각한 주말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클래스풀라우팅으로 돌아가죠....

클래스풀라우팅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합니다..어찌보면 별것아닌것같은 이개념을 제대로 알고있는 사람도 그리 많진 않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클래스풀 라우팅은 같은 클래스풀 네트워크 상에서 동일한 서브넷을 사용하는 경우 서브넷 정보를 알수있습니다..이런 클래스풀 라우팅에는 IGRP와 RIP 버젼 1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 한번 보실래요?

편의상 왼쪽라우터부터 1번, 2번, 3번라우터로 생각하겠습니다...그리고 라우터 그림아래있는게 라우팅테이블 이란거 아시죠?

1번라우터와 2번 라우터는 10.0.0.0 네트워크를 같이 쓰고있고 서브넷마스크는 255.255.0.0 을 같이 쓰고있기때문에 둘사이에서 서브넷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겁니다...따라서 아래 라우팅 테이블에도 10.0.0.0 이란 클래스풀 한 네트워크가 들어가지 않고..10.1.0.0 과 10.2.0.0 으로 나누어진 네트워크가 들어간걸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트워크 정보가 3번 라우터로 넘어가는 순간 내용이 바뀝니다..즉 3번 라우터에서는 10.0.0.0 이란 네트워크를 쓰지않고 있기때문에...3번라우터가 이정보를 받게되면 그냥 메이저 클래스 즉 맨 앞이 10 이면 클래스 A니까..10.0.0.0 으로 받는 겁니다.(3번 라우터의 테이블엔 10.0.0.0 으로 저장됩니다..)

마찬가지로 2번 라우터와 3번라우터는 172.16.0.0 이란 클래스 B네트워크를 255.255.255.0 이란 서브넷마스크로 나누어쓰고 있다면..둘 사이에서는 서브네 정보의 공유가 가능해서..서로의 테이블에는 172.16.1.0 과 172.16.2.0 으로 들어가겠지만 1번 라우터는 172.16.0.0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그냥..메이저 네트워크 정보인 172.16.0.0 으로 라우팅테이블에 저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브넷들을 모아 클래스풀한 네트워크로 묶어주는걸 summary 라고 하는데..클래스풀라우팅에서는 이게..메이저 네트워크를 넘어가면서 자동으로 발생되죠... 어때요? 이해가시죠?? 이부분만 이해하심...클래스풀 라우팅을 전부다 이해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걸 이해해야지만..점점더 복잡한 라우팅을 이해할수 있으니까...꼭 알아두고 넘어가세요...알죠?? ^^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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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호> 크래스리스(Classless)의 등장... 
안녕하세요..^^ 갑자기 게시판에 올라온 군에있다는 독자의 이야기를 보고나니 군시절 생각이 나네요..^^

참 길기만했던..정말 끝날것같지않았던...군생활이..지금은 아득한 기억저끝에있는걸 보면...세월이 많이 지났나 봅니다.. 지금 혹시 군에서 제글을 보시는분있다면...군생활 멋지게...그리고 꼭..건강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싶네요...^^

자 오늘은 새로운 클래스리스, 즉 클래스풀과는 대비되는 알고리즘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지금까지 배웠던 클래스풀의 제약점이 뭐가있었는지 알아볼까요??

가장큰 약점은 라우팅정보 교환시에 서브넷정보의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따라서 클래스풀로 라우팅을 할때는 꼭(아주중요!!) 서브넷 비트를 모두 동일하게 줘야 한다는걸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클래스풀방식의 단점은 자동으로 네트워크가 바뀌는 곳에서 써머리가 일어난다는겁니다..그것도..클래스 별로만 말입니다..(이해하시죠? 어제배운거...) 물론 어떤경우에는 써머리가 편리하기도 하지만..자동으로 일어나는 써머리가 어떤때는 더욱 라우팅을 어렵게하기도..하거든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위해 만들어진게 바로 클래스리스...즉 클래스별로 자동으로 묶는게 아니고..같이 오는 서브넷정보까지를 참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서브넷마스크를 인터페이스별로 다르게 줄수 있을뿐 아니라..써머리역시..클래스 단위가 아닌..비트단위로..마음대로 묶어줄수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클래스리스라우팅은 트리거 업데이트(Triggered Update) 방식입니다..즉 정해진 시간마다..모든 라우팅테이블 교환이 일어나는게 아니라..라우팅테이블의 변경이 있을때만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클래스리스 방식에는 EIGRP, OSPF, RIP 버젼2 등이 있는데 RIP버젼2는 Periodic update, 즉 일정 간격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지만 나머지는 트리거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자 아래표 보이시나요..?? 이제 아래표쯤은 금방이해가시죠?? 

자 그럼 오늘도 즐겁고..보람찬..하루 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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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호> 클래스리스에서의 라우팅정보 전달...그리고 시험^^  
안녕하세요... 일주일의 중간...수요일에 서있네요... 이번주엔 어떤 기분좋은일들이 있으셨어요? ^^

만약 아직까지 기분좋은 일이 없었다면..오늘이라도 한번 만들어보세요...음....오랜 친구에게 메일을 보내거나....아님 애인에게 예쁜 카드를 보내거나..^^

생각지도않은...편지를 받아든 상대방은 기분이 아주 좋겠죠? 그리고 그 기분이 다시 여러분께 전달될꺼구...정말 작은일 하나하나가...상대에게..그리고 다시 나에게..큰 기쁨이될수도 있다는건..우리가 가끔 잊고 사는 일중 하나인거 같아요...^^ 실은 이렇게 말하는 저도...제 주위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일을 하고있다고 자신하진 못하겠네요....하지만..조금씩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해야겠죠..??

자 오늘은 어제배운 클래스리스 라우팅의 라우팅테이블 전달에 대해서 잠깐보죠...

아래 그림보이시죠?

그동안배웠던 클래스풀 라우팅과는 조금다른점을 발견하실수 있을겁니다..즉 라우팅정보가 다른 네트워크쪽으로 넘어갈때도 클래스단위로 자동 써머리되지 않고 서브넷별로 나뉘어져 계속 전달되는거죠...

이 그림이 만약 OSPF가 아니고 RIP v1 이었다면..라우터C에서 본 라우팅테이블에는 172.16.0.0/16 이란 정보가 들어있게 됩니다...아시죠..라우터B에서 자동으로 써머리해서 넘겨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OSPF에서도 써머리가 가능합니다...물론 직접 해줘야지만요...

암튼 라우터를 실무에서 조금이라도 다루어보신분이라면...이런 클래스리스 라우팅이 얼마나 편리하고 효과적인가를 직접 경험하셨을겁니다...

이제는 곧 고수(?)의 길로 접어들어야되는 여러분들이니까...조금씩 이런 라우팅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이해하셔야 할겁니다.....^^ 자 그럼 제목에서 약속드린대로...문제 몇개 풀어볼까요..??

문제1. Which of the following routing protocols are considered to be classless? (Choose all that apply.) 

 1)RIPv1 

 2)OSPF 

 3)IGRP 

 4)EIGRP 

 5)BGP 

문제2.Which characteristics about non-summarized classless routing updates are accurate? (Choose all that apply.) 

 1)A subnet mask is included with each subnet that is advertised. 

 2)Default subnet masks are only used when default routes are present in the routing table. 

 3)The receiving router makes no assumptions about default masks. 

 4)Subnet routes are included in routing tables. 

 5)Routing updates are more efficient because each entry contains less information. 

에고....문제를 내고보니..네트워크 시험이라기보다는 영어시험같네요....

하지만 영어나왔다고 너무 신경쓰지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배우는 라우팅명령도 전부 영어 였잖아요?? 

게다가...요즘같은 시대에서..경쟁력을 갖추려면 영어는 항상 필수라는거 아시죠??

아무리 좋은 정보가 인터넷에 떠다니면..뭐하겠습니까...그게 영어라서..우리가 알수없는거라면...

여러분들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화이팅!!! 아..정답발표요?? 그건 내일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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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호> 정답발표....그리고....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절반을 넘기고..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네요..

가끔 절 만나시는 분들은 제게 이런말을 합니다..'사진이랑..좀..다르네요..' 음...아마 그럴겁니다..사진을 찍을땐 활짝 웃고 있었고...평소엔..별로 웃을 일이 없거든요...-.-;

역시 누구에게나 웃는 모습이 더 편안해보이는 모양입니다...오늘부턴 저도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그러다..이상한 놈 이라고 생각하면 어쪄죠?? ^^)

자..그럼 어제 문제의 정답을 먼저 알아볼까요?

먼저 1번은 클래스리스 라우팅 프로토콜이 뭐냐...라는 건데..이건 쉬우셨을겁니다.. OSPF, EIGRP, BGP 입니다.. 여기서 생소한건 BGP죠..? BGP는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그냥..그렇구나..하고 넘어가죠..하지만..BGP에 대해선 담에 꼭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왜요? 중요하니까요...

두번째 문제 입니다..클래스리스 라우팅 업데이트에 대해서 물어본거죠? 그것도 써머리를 하지않은 것에 대해서 묻고있습니다...답은 2.3.4 번입니다. 즉 수신라우터는 서브넷에대한 추측을 하지않죠..왜요? 서브넷정보도 같이 날아가니까요..^^ 따라서 라우팅테이블에는 서브넷정보가 들어가게 되는겁니다..

쉽죠? 보통 시험문제들의 수준도 이정도밖에(?) 되지않습니다... 대부분 시험을 보고오신 분들이 하는 말씀은...'아...알았는데..그걸 물어보는건줄 모르고...' 라고 합니다...요건...다시 풀어서 생각해보면...' 아...설명을 듣고보니까..이제 알겠는데...정말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네....' 머 이정도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중요한건 이해하는게 아니라.....이해하고 완전히 자기것으로 만들어서..남들에게 설명할수 있는 수준이 되는거 겠죠??

자...이렇게 해서 클래스풀 라우팅과 클래스 리스 라우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시간부터는 IP address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엥!! ?? 무슨 또 IP 주소이야기냐구요? ^^ 지금까지 배운 내용과는 조금다른내용입니다...현재 IP주소의 문제점이 무엇이고...또 어떤 해결책등이 있는가...그리고 잠깐 잠깐...IP 버젼6 에 대한 이야기도 맛보기로 넣어볼까 합니다.. 음 설명이 너무 길었죠..?? 즐거운...그리고..따뜻한 하루 보내시기바랍니다..^^ 안녕 

<제280호> 정답 발표의 오류.....한명질문... 
안녕하세요...대게 주말쯤되면 사람들이 느긋해지기 시작하나봐요..이번주에 뭔가 하려고 했던..일들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을거고...(뭐..아직 시작도 못한경우도 있겠지만요..) 곧 휴일이고....

그래서 그런지..아침 출근길엔 차들도 조금적은것 같고...사람들의 표정도 조금 부드러워지고..그렇더라구요... 또 주말엔 유난이 연인들이 많이보이죠..^^  어제 정답발표를 하면서...답을 틀리게 말해버렸네요...-.-;  그런데 안타까운건...틀린답에 대한 질문을 딱한분밖에 안해주셨다는거죠... 이제 칼럼을 안보시나??  아님 문제가 너무 어려웠나? 영어라서?? 아님 저를 너무 믿으시나?? ^^

암튼 어제정답중 2번문제는 제가 답을 잘못말했네요..문제를 먼저 볼까요?

문제2.Which characteristics about non-summarized classless routing updates are accurate? (Choose all that apply.) 

1)A subnet mask is included with each subnet that is advertised. 

2)Default subnet masks are only used when default routes are present in the routing table. 

3)The receiving router makes no assumptions about default masks. 

4)Subnet routes are included in routing tables. 

5)Routing updates are more efficient because each entry contains less information. 

클래스리스에서 서머리하지않고 라우팅정보를 보내는경우 맞는거 다 찾기였죠?

먼저 1)번은 맞습니다. 즉 서브넷마스크가 라우팅정보에 같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야 서브넷을 정확히 알수 있겠죠? 클래스 풀의 경우는 이렇지 않았죠?

2)번째는 틀렸구요...

3)4)는 맞습니다..어제도 설명드렸죠? 서브넷정보를 전부보기때문에 추측이 필요없다구요..물론 라우팅테이블에 들어가겠죠?

5)번은 라우터끼리 서로 주고받는 라우팅정보가 더 적기때문에..효과적이라고 했는데...이건 아니죠..서브넷정보까지 주기때문에 적은건 아니겠죠?

암튼 이래서 답은 1,3,4 입니다.

먼저 질문을 보내주신 그 한분께 아주 감사드립니다..생각같아서는 제책이라도 한권 보내드리고 싶은데..^^

즐거운 주말이 곧 시작되죠?? 이번 주말에는 독자여러분 모두에게 기쁜일이 한가지씩 일어났으면 합니다...^^  안녕.. 

<제281호> IP주소의 제약과 해결책들.. 
안녕하세요... 사람사는 세상은 새로얻는게 있으면 반드시 버려야 하는게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억이 들어오면...또 무언가는 잊혀질거고...새로운 사람을 알게되면...또 어떤사람과는 헤어짐이 있을수 있는거고... 새로운 계절이 오면...이전의 계절은 떠나는거고.. 무언가를 자꾸 얻고 잃으면서..사는게 우리사는 세상인데...어떤때는 너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던 일상이..어떤땐..너무 깊이 느껴지기도...하네요... 또 무언가를 버리고 무언가를 새로 얻어야하는 한주가 시작됬구...한달이 시작됬습니다...^^

우울한거..찜찜한거는 다 버리시고...새롭고..희망찬것들만 가득채우셨음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대로 IP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바라볼까합니다...

오늘날 인터넷의 기본프로토콜로 흔들림없는 아성(?)을 지키고있는 IP 주소가 체계화된건..1981년쯤이라고 합니다... 모두 아시는대로 32비트의 주소체계, 그리고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부분으로 나누어진 IP주소는 우리에게 아주 유용하고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지만..그에 비해..문제도 많습니다...

예를들어...이 주소가 너무 복잡하게 배정되어있다는 겁니다...계획적으로 분배가 일어나지 않고..필요할때마다...필요한 만큼 떼어주다보니...주소배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게 되어버린겁니다...따라서 서브넷팅이 하나의 서브넷 마스크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러개의 서브넷 마스크를 가지고 나누어지는 복잡함이 나오게 된겁니다...

이때문에...여러분들이 괜히 피해(?)를 보고있죠?? 어려운 서브넷팅때문에 말입니다..^^

또 인터넷의 라우팅경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1990년초반기에만해도..5000 여개의 인터넷경로가...1999년쯤에는 7만개이상으로 늘어났다고하니..인터넷의 폭발적인 증가를 알수있게 합니다...하지만 이건 인터넷의 증가가 원인이긴하지만...IP주소체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약 체계적으로 주소를 배정했다면..이렇게 많은 경로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됬을테니 말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공인 IP주소의 부족까지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하나가 바로 IP버젼6 입니다..

그냥..IPv6 라고도 하는 새로운 IP주소체계는 기존 32비트를 128비트로 확장하는 새로운 주소체계죠..

하지만 이방식이 완전히 받아들여져 정착하기전까진 기존 IP주소를 이용한 해결책들이 필요하게되고..아래에 있는 방법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 Subnet masking: RFCs 950 (1985) and 1812 (1995)

- Address allocation for private Internets: RFC 1918 (1996)

- Network Address Translation (NAT): RFC 1631 (1994)

- Hierarchical addressing

- Variable-length subnet mask (VSLMs): RFC 1812 (1995)

- Route summarization: RFC 1518 (1993)

- Classless interdomain routing (CIDR): RFCs 1518, 1519 (1993), and 2050 (1996)

어떠세요..다들 들어보셨죠? RFC는 Request For Comments 의 약자로 인터넷의 표준에 관한 문서..정도라고 생각하심 될거구요..자주 나오는 말이니까..개념만 이해해두심 좋겠네요...괄호안의 숫자는 시행된 연도 라는거 눈치채셨죠??

여기나와있는것들에 대한 설명은 내일다시 알아보기로 할까요?? 자 그럼 오늘도 잃는것보다...훨씬더 많이 얻는 하루가 되시길....  안녕.. 

<제282호> 제약을 넘어서는 몇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늦잠을 잤네요... 

확실히 무언가를 계속...꾸준히 하는건 그리 쉬운일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그러고보니..칼럼을 다시 매일매일(주말빼고..^^)쓰기 시작한게..지난 2월14일 발렌타인데이부터였네요...^^ 독자여러분과 매일만나려고...아직까진 열씨미하고있는데....앞으로도 더 노력해야겠죠?? 

또하나 후니가 요즘 열심인게 있습니다...운동이죠..^^ 사진에 보시는대로..마른체격이라서 올해 1월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뭐..드는거..^^)..이것저것 하고나니까..자신감도 생기고 좋네요..^^ 

4월이니까 그래도 삼개월은 한거죠?? ^^ 여러분도 지금쯤 뭔가 한가지 정도는 효과를 보고 있는거 맞죠?? 아님...지금이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참 좋네요..^^ 

자 그런의미에서 오늘은 어제배운 IP의 제약을 뛰어넘는 몇가지 기법을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냥..이런게 있다고...영어로 써놓으니까..'이거 먼데..??'라고 생각하신분 계셨을겁니다..그걸 오늘 하나씩 풀어보죠...^^ 

먼저..Subnet masking: RFCs 950 (1985) and 1812 (1995) 입니다..이건 뭔지 아시죠? 네..맞습니다 서브넷 마스크죠..지긋지긋하게 배운거네요..따로 설명안하겠습니다..^^ 

두번째는..Address allocation for private Internets: RFC 1918 (1996) 입니다...즉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조직을위해서...Private 주소 영역을 지정한겁니다.. 이 영역을 기억해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건 어차피..약속이니까 왜?? 란건 없구요..^^ 

10.0.0.0/8 

172.16.0.0/12 

192.168.0.0/16 

이렇게 기억해두심 좋겠네요...뒤에있는건 마스크 비트..구요..그러니까 풀어보면.. 

10.0.0.0 ~10.255.255.255 

172.16.0.0 ~ 172.31.255.255 

192.168.0.0 ~ 192.168.255.255 

가되겠죠? 다른건 안어려울거구..172.16.0.0/12 는 조금헤깔리죠? ^^ 한번 직접해보세요..왜 그렇게 되는지? 서브넷마스크 배운걸 이용하면 이해가 될겁니다..^^ 

세번째는..Network Address Translation (NAT): RFC 1631 (1994) 네요...아시죠 NAT 우리말로는 '나트'라고 합니다..^^ 어떤사람은 '네트'라고도 하죠..^^ 머 어차피..자기 맘이니까..^^ 

암튼 NAT 는 내부네트워크에서는 비공인주소를 사용하다가..라우터를 타고 밖으로나갈때만 공인주소로 바꾸어 나가는 방식입니다..요즘같이 공인주소가 부족할때 참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고보니..제 책에서도 설명을 드린적이있네요..^^ 구성방법도 알아두심 좋겠죠?? ^^ 

Hierarchical addressing 이란 별건 아니고..주소를좀더 체계적으로 배정해서 IP를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쓰자는 겁니다...  에고에고...오늘 너무 많이했나요??  그럼 나머진 내일알아보구요..오늘은 안녕..^^ 

<제283호> 하루하루가..늘 새로울수 있기를.. 

안녕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먼저 무얼생각하세요..?? ^^  사람들 마다 많이 다르겠지만...크게 나누어본다면 두가지 일겁니다....  희망찬것들....그리고 힘들거나 괴로운 것들... 

전 가능하면..희망찬것을 떠올릴려고해요..^^ '와 이제 일어나서...독자들만나러 인터넷에 가봐야지..^^' 아님...'와..연휴가 삼일남았어..^^" 머 이렇게요.. 

암튼 즐거운걸 먼저 떠올리면..괜히 기분이 좋아져요..혼자 흥얼흥얼거리면서..웃고 다니죠.. 

여러분들도 오늘은 즐거운것...희망찬것만 생각하는 하루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어제 알아보다만..나머지를 알아볼까요?? 

Variable-length subnet mask (VSLMs): RFC 1812 (1995) 이라고 아시죠? 보통은 VLSM 이라고 줄여서 말하는거...즉 여러개의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하는 네트워크에서 유용한 방식이죠...예를들어 Ethernet쪽에는 255.255.255.0 이란 서브넷 마스크를 주고...시리얼 쪽에는 255.255.255.252 란 마스크를 주어서 서브넷 하고자 하는경우가 되겠죠?? 

이런 VLSM 은 우선 라우팅프로토콜이 VLSM 을 지원해야 합니다...우리가 아는 라우팅프로토콜중 VLSM 을 지원하는것으로는 OSPF, EIGRP, RIP version 2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은 Route summarization: RFC 1518 (1993) 입니다.. 즉 여러개의 라우팅경로를 하나로 써머리 해주는 겁니다...라우팅 프로토콜에서 써머리를 지원해주는데..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이렇게 라우팅경로를 하나로 묶어주는건 우선 라우팅테이블을 줄여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OSPF 의 range 명령이나 BGP 에서의 aggregate address 가 이런 써머리명령에 속합니다... 

또 EIGRP 는 자동으로 써머리를 수행하구요.. 

Classless interdomain routing (CIDR): RFCs 1518, 1519 (1993), and 2050 (1996) 란것도 들어보셨을겁니다.. 즉 전에우리가 배운대로라면..IP주소에따라서 클래스 A, B, C를 나누었었는데..CIDR은 그런개념을 모두 무시하고 뒤에나오는 써브넷마스크만을 가지고 IP주소를 보는겁니다.. 따라서 수퍼넷팅과 서브넷팅이 막 섞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자 이정도만 알아두시면..아마 어디가서도 IP주소문제에 대해서 약 10분은 맘놓고 떠드실수 있을겁니다..^^  더 관심있으시면..시스코 홈페이지에와서..찾기에서 함 찾아보심 되겠죠?? ^^ 

음..영어로되있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구요..^^ 저도 항상 컴퓨터에 사전하나 띄어놓고 영어보는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안녕.~~~~ 

<제284호> 안경바꾼날.... 
안녕하세요...  어제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안경을 새안경으로 바꿨어요..^^ 왠만하면...안경을 안바꾸는 편인데...무언가 하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니까...얼굴을 고칠순 없고해서..^^  왠지 새 안경은 어색한기분이 드네요..역시 옛날에쓰던게 좋았어....이런생각이 계속들면서.. 

누구든 그런것같아요...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죠...하지만..언젠가는 그 환경에 너무도 익숙해져버린다는거죠.....^^ 

자신의 환경을 조금씩 바꿔가면서...스스로를 그 환경에 익숙하게 만드는것역시...자기 개발인것같아요.. 

여러분 모두도 이제부터는 너무 익숙한것만 하지마시고..조금 달라진 환경에서 스스로를 단련시켜보세요...아마 훨씬 성숙해진 스스로를 보실수있을겁니다..^^ 

참...오늘은 어제까지 배운내용을 복습하는 의미로 시험을 보겠습니다...시험이라고 어려운건 아니고..왜 있자나요..학교에서도 방학하기전에 숙제주는것처럼..우리도 연휴전에 시험문제 줄테니까..풀어보세요..^^ 

자 그럼 잘 풀어보실거죠? ^^ 

1. Which of the following addresses are private IP addresses? (Choose all that apply.) 

a)172.30.6.255 

b)10.1.7.4 

c)192.167.3.2 

d)172.64.1.3 

e)192.168.11.3 

2. Which feature allows companies that use private addresses to access the Internet? 

a)VLSMs 

b)Subnet masks 

c)NAT 

d)Summarization 

e)CIDR 

3. Which feature allows one address to represent a collection of addresses? 

a)NAT 

b)VLSMs 

c)Summarization 

d)Subnet masks 

e)CIDR 

4. How many bits do IP version 6 addresses have? 

a)32 

b)256 

c)6 

d)64 

e)128 

어때요? 쉽죠?? ^^  정답은 다음번에 알려드리는거 아시죠? 자 그럼 문제도 잘푸시고..휴가도 멋지게 보내세요^^  안녕~~ 

<제285호> 정답은? ^^ 
안녕하세요... 삼일간...한거라곤 잠자고..티비보고...또 자고..티비보고....아참..머 먹고..^^ 

정말...움직이기 싫어하는 후니는 삼일내내 방안에서 빈둥거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뭘해도 지나가는 시간...좀더 알차게 보내야 겠다는 생각을 연휴가 다 지나서...해봅니다...-.- 

자 답을 알려드리기로 했죠? 

1. Which of the following addresses are private IP addresses? (Choose all that apply.) 

a)172.30.6.255 

b)10.1.7.4 

c)192.167.3.2 

d)172.64.1.3 

e)192.168.11.3 

먼저 Private 주소 범위를 다시한번 정리해볼까요? 

10.0.0.0/8, 172.16.0.0/12, 192.168.0.0/16 이렇게 배웠죠? 맞나? (기억이...가물가물..) 그니까..여기에 맞춰서 찾아보면..음..a,b,e 이렇게 3개가 되겠죠? 

2. Which feature allows companies that use private addresses to access the Internet? 

a)VLSMs 

b)Subnet masks 

c)NAT 

d)Summarization 

e)CIDR 

그담은 비공인주소를 사용하다가 인터넷으로 접속하려고 한다면 공인주소로 변경하는 게 필요하니까...IP주소 변경기법...즉 NAT 가 맞겠죠? 

3. Which feature allows one address to represent a collection of addresses? 

a)NAT 

b)VLSMs 

c)Summarization 

d)Subnet masks 

e)CIDR 

이번에는 여러개의 주소를 하나로 묶어주는 기법을 물어보고 있죠? 써머리..겠죠.? 그래서 답은 summarization 이될거고.... 

4. How many bits do IP version 6 addresses have? 

a)32 

b)256 

c)6 

d)64 

e)128 

IP버젼6은 128 비트로 구성되어있습니다..이건 그냥 기억해 두셔야 겠죠?? 

어떠세요? 다 맞으셨죠?? 게시판에 이미 답이 올라와있어서..맞춰보셨을텐데...그리 어려운건 아니었을겁니다.. 

실제 CCNA문제도 이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너무 어려운건 나오지도 않거든요..다만..지금은 배우고 바로 풀어보는거니까..쉽지만..다음번엔..어디서 배운지도 모르는걸..풀게되니까...조금 기억이 가물가물 해지는거죠.... 

그니까...항상 배운건..정리를 해두는 버릇을 들인다면..분명히...좋은 성적을 얻을수 있을겁니다...^^ 

자..그럼 멋진한주 시작하시구요...  안녕~~ 

<제286호> 무언가 시도를 하기전에.... 
아마 그럴겁니다...  무언가 시작하기전에..포기하는게 우리들에겐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아직은 그정도의 실력이 안되서... 지금하고있는 일이 있어서... 

나에겐 애초부터 맞지않는일이어서..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여러가지 이유를 만들고있는 이 순간에도...우리주변의 어떤사람들은...이미 성공을위해..노력하고 있다는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연히..인터넷에서..CCIE 자격을 4개나 가지고있는 사람의 인터뷰를 읽었습니다...나이가 아직 20대초중반으로보이는 아주 앳된 청년이었습니다... 한개도 어려운걸... 어떻게 저 많은 자격을 딸 시간이 있었을까... 하지만 그역시 하루하루가 바쁜 직장인이었고...그에게도 시험은 어려운 일이었을겁니다... 

그가 우리와 다른점이있다면... 안되는 이유를 찾느니보다... 그냥 시작했다는겁니다.. 

혹시 지금도 우린 다음에....란 말을 너무 많이 찾고있는게 아닌지 모릅니다..  다음에...좀더 여유가 생기면... 다음에..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다음에... 오늘부터라도...조그마한거 하나부터 시작해보는게 어떨까요?  분명히...오늘부터 시작한사람은...다음에 시작한 사람보다는 앞서갈 겁니다....어쩜 평생..그사람을 앞설수 있을지 모릅니다...  조금씩 조금씩..하지만 쉬지않고..나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안녕~
<제287호> VLSM 에 대한 구성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칼럼이 조금늦었네요... 아침에 신문을 보면..항상 우울한 이야기들만 가득합니다...특히 가장먼저보는 1면기사엔...일년에 한두번을제외하곤...뭔가 기분좋은일이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차라리..스포츠신문을 사서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라도 기분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하는데...뭐 계속 복잡한이야기만..해대는것같아서 죄송할뿐입니다.. 하지만..그래도 공부는 공부니까...^^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VLSM(Variable Length Subnet Mask)란 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VLSM 에 대한 몇가지 정리를 해볼까요? 

- VLSM 은 한 라우터에서 여러개의 서브넷마스크를 사용할수있게 하는것이다... 

- VLSM 을 사용하는 목적은 IP주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 VLSM 을 지원하는 라우팅프로토콜은 RIP2, EIGRP, OSPF 등이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대로 172.16.0.0 이란 네트워크를 24비트 서브넷마스크를 이용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172.16.14.0/24 를 다시 27 비트 서브넷마스크를 이용해서 나눈겁니다.. 보이시죠? 라우터 A,B,C 옆에 구름 보이시죠? 

172.16.14.32/27 

172.16.14.64/27 

172.16.14.96/27 

네트워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72.16.14.128/27 네트워크를 30비트 서브넷 마스크를 이용해서 나누었습니다..아시죠? 시리얼 구간은 어차피 IP주소가 두개면되니까..주로 30비트 서브넷마스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VLSM 을 이용해서 서브넷팅을 하고나면 나중에 써머리 하기도 편합니다...그렇겠죠..아까 나눈대로..다시 묶어서 summrization 해주면 되니까요.. 

아마 라우터를 조금만져보신분은..모두 VLSM 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계실겁니다.. 

그니까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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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호> WAN 구간에..IP주소를 주지않을때... 
안녕하세요... 우리들대부분은...일상이란 바퀴안에서..정해진 일들을 반복하며 살고있는것 같습니다... 

매일 비슷하게 일어나서..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비슷한걸 먹고...비슷한 이야기를 하고...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그래서...누구나 한번쯤은 일상에서 벗어나고픈..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그저 생각인 경우가 많죠...^^ 왜요??  그건 우리에겐...지루하게 반복되지만... 

그래도 ...가치있는 일상이란게 있으니까요....^^  그 일상중하나가...이 칼럼이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WAN 구간에 IP주소를 주지않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TCP/IP 통신의 경우 이더넷구간이나..시리얼 구간에 모두 IP주소를 세팅하는거 다 아시죠?? 그런데 시리얼 구간에 IP주소를 세팅하지 않는겁니다..  이경우 사용되는 명령이 바로 ip unnumbered 명령입니다..즉 시리얼 구간에 IP주소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명령을 사용하면 IP주소를 시리얼 구간에 주지않기때문에 IP주소 절약이 가능하겠죠?? 

우선 명령형식을 알아보겠습니다. 

interface serial 0 

ip unnumbered [type] [number] 

여기서보는대로 ip unnumbered 명령은 시리얼구간에서 주는 명령이고...IP주소를 지정하지않는대신 다른 인터페이스의 주소를 빌려다 사용하게 되는데..이때 그 인터페이스를 지정하는값이 바로 type 과 number 입니다.. 

즉 이 라우터에 이더넷 인터페이가 있고 그 인터페이스에 IP주소가 배정되있고..또 살아서 동작하고있는 중이라면... 

ip unnumbered ethernet 0 

라고 주는 겁니다. 이렇게되면 시리얼0 에는 IP주소를 배정하진 않지만..라우팅 업데이트를 시리얼 구간에 보낼때 ethernet 0 의주소를 대신사용해서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자기IP주소를 가지지 않고..남에게 빌려쓴다....머 이렇게 생각하심 쉬울겁니다.. 이렇게 IP주소를 주지않게되면..불편한점도 많습니다.. 

일단은 모든 시리얼 구간에 다 적용되는건 아니라는 겁니다...즉 x.25 같은 구간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구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핑 이란걸 사용할수 없습니다..그렇겠죠? IP주소가 없으니 핑을 해볼수가 있겠습니까?? 또 ip unnumbered 뒤에주는 인터페이스는 꼭 살아있어야 한다는겁니다.. 즉 ip unnumbered ethernet 0 라고 했다면..ethernet 0 인터페이스는 항상 up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ip unnumbered 는 실전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시리얼구간이 너무 많고..그 구간마다 한 네트워크씩을 배정하는게 문제가 있는경우는 ip unnumbered 를 사용하기도 하지만..관리차원에서 힘들기때문에 사용을 별로 안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긴 해야겠죠??? ^^ 

자 오늘은 시리얼구간에 IP주소 생략법인 ip unnumbered 를 배웠습니다..쉽죠??   안녕~~  

<제289호> ip unnumbered 의 구성예...그리고.. 
안녕하세요.. 벌써 한주가 마무리되가고있네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걸 느끼네요...이 시간이 지나가는 만큼 새로운 지식들을 쌓아나간다면...정말 좋겠죠?? ^^ 

자 오늘은 어제 배운 ip unnumbered 에 대한 실습시간 입니다...^^ 

먼저 아래 그림을 보시죠... 

어제배운대로 시리얼 구간에는 IP주소 배정을 하지 않았죠? 그게 바로 IP unnumbered 구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선 이더넷0 인터페이스(E0)를 이용하고 있슴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한번 생각해야 할점은 시리얼 구간에서 ip unnumbered 뒤에 주는 인터페이스는 절대로 다운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더넷0 이 죽으면...시리얼도 같이 영향을 받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곳에서는 이더넷0 와같은 실제 인터페이스대신... loopback 인터페이스와같은 가상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사용하죠...룹백 인터페이스는 결코 다운이란게 없으니까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그림의 구성대로 라우터에 구성하실수는 있겠죠??? ^^ 

router(config)# interface ethernet0 

router(config-if)# ip address 10.1.1.1 255.255.255.0 

router(config)# interface serial0 

router(config-if)# ip unnumbered ethernet0 

과같이 구성하심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문제 몇개 풀어볼까요...물론 쉬운겁니다..^^ 

1. What parameters are required for the ip unnumbered command? 

a)Interface type and number 

b)Interface type, number, and IP address 

c)Routing protocol and autonomous system number 

d)Routing protocol and interface IP address 

2. A loopback interface _____ and _____. (Choose all that apply.) 

a)Is a virtual interface 

b)Sends data back to itself 

c)Cannot go "down" 

d)Can go "down" 

e)Requires the IP address 127.0.0.1 to be configured on it 

어때요? 방금배운거라서 쉽죠??  자 그럼 정답은 다음시간에 알아보구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시고...여러분들주위사람도 행복해지게 만들도록 노력하는 하루되자구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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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호> 정답발표와 CIDR 의 소개....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번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알아볼까요..?? 뭐..쉬운문제였으니..금방 아시겠죠?? 

1. What parameters are required for the ip unnumbered command? 

a)Interface type and number 

b)Interface type, number, and IP address 

c)Routing protocol and autonomous system number 

d)Routing protocol and interface IP address 

먼저 ip unnumbered 를 위해서 필요한게 뭐냐..?? 라고 물었죠?? 그럼 명령어 형식만알면되는문제네요.. 

우리가 보통 ip unnumbered ethernet 0 처럼 뒤에 인터페이스타입과 번호를 적으니까...답은 a 죠..?? 

2. A loopback interface _____ and _____. (Choose all that apply.) 

a)Is a virtual interface 

b)Sends data back to itself 

c)Cannot go "down" 

d)Can go "down" 

e)Requires the IP address 127.0.0.1 to be configured on it 

여기서 룹백인터페이스에 대한 맞는걸 골라라..했죠? 
룹백인퍼페이스는 실제존재하지 않는 버츄얼 인터페이스이고.따라서 결코..다운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니까..답은 a,c 가되겠네요...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잘 정리하시면...실제 문제에서도 혼동되는일은 없을겁니다...자기 실력이 어느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가장좋은 방법은 역시...문제를 풀어보는것과 직접해보는것밖엔 없거든요...^^ 

그럼 ip unnumbered 는 여기까지 하구요...이번에는 CIDR 에 대해서 약간 알아볼까요??? 

전에도 한번 잠깐 나왔었죠?? 
CIDR 은 Classless InterDomain Routing 을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CIDR 이 나오게된 계기는 ISP 들이 보유하고있는 여러개의 Class C를 하나로 묶어서 라우팅하게함으로써..라우팅 테이블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라우팅이 가능하게 하도록 한거라고 하네요... 

CIDR과 관련된 RFC는 1518,1519,2050 을 참고하시구요... 

암튼 쉽게 말하면..CIDR 은 superneting 이라고 볼수도 있겠죠? 서브넷팅이 하나의 클래스를 받아서 그걸 작게 나누는것이라면....슈퍼넷팅은 여러개의 클래스를 묶어서 하나의 커다란 네트워크로 만드는걸 말하죠...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라우팅의 효율을 높이기위한거구요...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건 내일 좀더 알아보기로 하구요..
암튼 CIDR이란게 여러개의 네트워크를 클래스구분없이 하나로 묶는거다..라고만 기억해두심 되겠네요..  

안녕.... 

<제291호> 화요일에...비가내리면..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보니...비가오고있네요... 왜 늦잠을 잤을까를 가만히 생각하다가...음..비가와서..늦잠을 잤구나..하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갑자기..이런 노랫말이 생각나네요..'그대 떠나는 ~ 슬픈 화요일에 비가내리면~' 맞나요?? 암튼 이런 비슷한 노랫말이었던거 같은데...그래서 그런지..왠지..비오는게 우울해 보이네요...누군가...이별후에 오는 비가 아닐까해서.....

암튼 우울한거는 다 떨쳐버리시고...우리는 다시 사이다???.. 아니 CIDR 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보이시죠??

예를들어 192.168.8.0/24 부터 192.168.15.0 까지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그림엔 다 나와있지 않지만...그래도 있다고 가정하면 되겠죠?? ^^

그리고 HQ라우터가 외부 인터넷쪽으로 연결된 라우터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HQ라우터는 192.168.8.0 부터 192.168.15.0 까지를 하나씩 외부에 알리는것 대신에...192.168.8.0/21 을 이용해서 하나로 묶는 겁니다...그리고 요것 하나만 외부에 알려주는 겁니다...

즉 Route Summarization 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라우팅 경로수를 줄여주게되면 라우팅 테이블이 줄어들어서 메모리를 절약할수 있고..또 라우팅 경로 계산도 줄어드니까 라우터의 CPU 사이클도 적게 먹고...따라서 라우팅 효율도 높아지게 되는거죠...

암튼 일반적으로 인터넷서비스업체처럼 커다란 망의 라우터에서는 이와같은 CIDR이 사용된다고 생각하심 될겁니다...

어때요??  별거 아니죠?? ^^ 

자 오늘은 비도오고...해서...여기까지 만 입니다.. 

비옷..우산 챙겨서..나가시고...비온다고 우울해하지 말고...비오는날 멋진 추억하나씩 만드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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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호> 네트워크에서... 
안녕하세요.. 일주일의 한가운데 서있네요... 오늘 부터는 네트워크에서의 새로운 상황입니다...

아마 아래 그림을 보시면...금방..'아!..이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IP Helper address 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우선 아래 그림을 보면서..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도록 하죠...

즉 그림왼쪽의 Disk 가 없는 워크스테이션은 자신의 IP 주소등에 관한 정보를 그림오른쪽의 BootP 서버에서 받아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는 DHCP 서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전에는 bootp 프로토콜을 이용한 bootp 서버를 사용했었거든요..(물론 요즘도 사용하죠..)

암튼 이렇게 bootp 든 DHCP 든...을 이용해서 자기주소를 받아오기위해선...워크스테이션에서 보내는 브로드캐스트(워크스테이션이..브로드캐스트를 내보냅니다..뭐라구요?? '나..IP주소 정보좀 보내줘요...' 이렇게요..)를 내보내고...또 오른쪽에있는 bootp 서버가 이 브로드캐스트를 정확히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이 그림과 같은 구성에서 오른쪽에있는 Bootp 서버가 브로드캐스트 정보를 들을수 있을까요??

네..맞습니다..왼쪽 워크스테이션에서 보낸 브로드캐스트 정보를 들을수 없죠?? 그건 바로 라우터가 중간에서 브로드캐스트 정보를 막고있기때문입니다...

라우터의 가장기본적인 성격이 바로 그거죠??

브로드캐스트를 막는거요...

물론 라우터를 브리지처럼 만들어서 브로드캐스트를 전부 열어줄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그런경우에는 너무많은 브로드캐스트때문에 네트워크에 많은 영향을 주겠죠??

괜히 bootp 하나 써보려다가..더큰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다는거죠...

그래서 나오는게..바로 IP Helper address라는 거죠...

대충 ip helper address 라는 녀석의 탄생배경을 이해하시겠죠??? ^^

자 그럼 담번에는 요녀석을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구요...

오늘은 그냥 이런게 있다는것까지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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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호> ip helper address이야기..투  
안녕하세요... 날씨가 다시 맑아졌네요...^^

그지만 조금 쌀쌀해진 기분이죠?? 아마 12월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기때문이 아닐까요?? 

그러고보니 크리스마스가 이제 8개월밖에 남지않았네요..^^

자 오늘은 어제 배운내용에 이어서 IP helper address 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볼까요??

음..어제 배운대로 피시(또는 워크스테이션)들은 Domain Name Server, BootP/DHCP server, TFTP 서버등 많은 서버들로 부터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때는 이들 서버의 IP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IP주소를 자동받기로 설정한 피시들의 경우는 자신의 IP주소역시 모르고 부팅을 시작하게되겠죠?? 네트워크 장비중에도 이와같은 방식으로 부팅후 bootp 서버로 부터 IP주소를 받아오게 할수있습니다..

자 이런경우...어제 말씀드린대로 브로드캐스트가 이용되는데...물론 현재 피시(또는 워크스테이션)가 있는 네트워크안에..서버도 같이 존재한다면...뭐 서버가 피시의 브로드캐스트를 듣게될테니..서비스가 가능하겠지만...만약 다른 네트워크라면 어떨까요?

어제 말씀드린대로...라우터의 기본성격 !! 브로드캐스트 막기를 실행해서 브로드캐스트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경우 IP helper address 를 사용하게되면..피시가 있는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브로드캐스트를 라우터가 서버가 있는 네트워크로 보내주게 되는데 이때 브로드캐스트를 그대로 보내는게 아니라...이걸 유니캐스트로 바꾸어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때 라우터가 유니캐스트로 서버에게 보내려면 라우터는 서버의 IP주소를 알아야 겠죠??? 그래서 ip helper address 뒤에 적는 주소는 바로 이때 사용할 서버의 주소가 되는 겁니다...

물론 ip helper address 가 브로드캐스트를 유니캐스트로 바꿔어줄뿐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directed broadcast로 바꾸어 주기도 합니다..요런건 다음에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구요...

아참!! 여기서 다이렉티드 브로드캐스트란 말이 나왔네요...

전에도 몇번 질문을 받은것 같아서..잠깐 집고넘어가면...브로드캐스트에는 그냥 브로드캐스트(로칼 브로드캐스트라고도 합니다.)와 다이렉티드 브로드캐스트가 있는데...

그냥 브로드캐스트는 우리가 아는대로 255.255.255.255 이구요.. 네트워크를 지정하지않고 모든 곳으로 퍼지게 되죠?? 그래서 라우터가 중간에 서서 이런걸 막고 있겠죠??

하지만 directed broadcast 는 특정네트워크안에서만 퍼지도록 만들어진겁니다..즉 203.240.100.255 라면 이 브로드캐스트는 203.240.100.0 네트워크안에서만 브로드캐스트로 동작하는거죠...

기본적으로 라우터는 이런 directed broadcast 를 막지 않습니다..브로드캐스트 인데도 말이죠..즉 그쪽 네트워크(203.240.100.0)로만 통과를 시켜주는 거죠...물론 다른 네트워크로는 통과가 안되겠죠??

하지만 시스코 라우터의 경우 IOS 12.0 이상부터는 디폴트 구성이 no ip directed-broadcast 로 되있기때문에..디폴트는 요것도 막혀있는겁니다..만약 여러분이 요걸 풀어주고 싶다면..앞에 no 를 빼고 그냥 ip directed-broadcast 라고 해줌 됩니다..

전에 질문하신분...이제 이해가시죠?? ^^  음 무슨이야기하다가..여기까지 왔죠??

암튼 IP helper address는 꽤나 유용하다..이겁니다..그래서 담번에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제 구성을 해보면서...쪼금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녕...~~ 

<제294호> 늦은아침에쓰는 IP helper address 이야기 쓰리 
안녕하세요.. 며칠동안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오늘에야 안정을 찾으려고 사무실에 돌아오니...해야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네요... 즐거운 금요일에 해야할게 이렇게 많아..짜증도 나지만...또 어찌보면..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뿌듯하기도 합니다..^^  좋게 생각해야 겠죠?? ^^

어제 모처럼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도 칼럼독자 몇분을 만났습니다..속으로는 많이 반가웠지만...내색은 못했네요...그분들께 미안하구요..또 감사드립니다..^^

자 조금 늦었죠?? 이번에도 역시 어제 배운 IP helper address 이야기입니다..

ip helper address를 라우터에서 구성하려면 두가지 명령어만 알고있음 됩니다..

그 첫번째는 이미 알고 계시네요..^^

ip helper-address [address]

이 뒤에 [addrsss]에는 유니케스트 주소또는 directed broadcast 주소를 넣으면 됩니다.. 예를들어서..

ip helper-address 150.100.1.5 

이렇게요 ^^ 또는 
ip helper-address 210.100.10.255 

이렇게 directed broadcast 주소를 넣어도 되구요..

담에 실제 구성에서 한번 써보심 되겠죠??

또하나의 명령은 

ip forward-protocol {udp [port] | nd | sdns} 

입니다.

즉 어떤 프로토콜을 forward 할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ip helper-address 명령을 사용하게되면 자동으로 udp 중에서 8가지의 udp 포트는 포워딩이 됩니다.

DNS(53), TFTP(69), Time(37), Netbios Name(137),NetBIOS datagram (138), BootP server(67), BootP client(68), TACACS(49) 입니다. 이외에 다른 UDP 포트를 포워딩한다거나 아님 이중에 어떤걸 막고자할때는 따로 ip forward-protocol 명령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nd 나 sdns 는 요즘 잘 사용되지 않는거니까..그런게 있나보다..하고 넘어가자구요... 

여기서 또하나 알아두어야 할것은 어느 인터페이스에 ip helper 명령을 쓰는가 하는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라우터왼쪽에 피시가 있고 라우터 오른쪽에 서버가있죠?? 이때 왼쪽 피시가 오른쪽 서버쪽으로 브로드 캐스트를 이용한 서비스 요청을 보내려고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왼쪽에 host 라고 써진녀석이 dhcp 클라이언트고..라우터 오른쪽에 Server 라고 써진녀석이 Dhcp 서버라고 가정했을때...  어느쪽 인터페이스에 ip helper 명령을 써줄까요?  요건..담시간에 알아보자구요..^^

자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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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호> ip helper address 구성을 볼까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 날씨가 너무나도 좋더군요...

저같이 밖에 돌아다니기 싫어하는 방콕족들조차도..방안에 있으려니...갑갑해서...

어제는 큰맘먹고...창문을 활짝열고...밖을 내다봤읍니다..^^ 그정도면...봄바람..충분히 느꼈겠죠?? ^^

자 오늘은 지난시간에 배운것에게 계속이어지는 IP helper address 의 구성시간입니다...

참..지난시간 맨마지막에 질문드린것 하나 생각나세요?? ^^ 

어느쪽인터페이스에 ip helper address 명령을 쓰는가 였죠?? 다 아시겠지만...답은 왼쪽..즉 피시가 있는쪽입니다...

즉 브로드캐스트가 발생하는 곳이죠...그곳에 이 명령을 줘야...발생한 브로드캐스트가...유니캐스트나..다이렉티드브로드 캐스트로 바뀌겠죠?? ^^

자 이번엔 아래 그림을 보면서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보심 금방아시겠죠??

보시는대로 피시가 위치하는곳, 즉 브로드캐스트가 발생하는곳은 172.16.1.0 네트워크 입니다...여기선 Ethernet 0 죠 ?

따라서 e0 인터페이스에 이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또하나 여기서 보시는대로 172.16.2.0 네트워크에는 서버가 여러대(여기선 두대지만..)있습니다..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IP주소를 쓰기보다는 그냥..directed broadcast 주소를 써주면 됩니다.여기서는 172.16.2.255 라는 주소를 쓴거 보이시죠??

또 지난번에 설명드린대로 ip helper address 명령을 쓰는경우 기본적으로 UDP 중 8개의 포트번호가 포워딩됩니다.. 만약 그 이외에 다른 포트번호를 포워딩하거나...기존에 열려있는 포트를 막으려는 경우에는 그림에서와 같이 구성이 가능합니다...

여기선 udo 3000번 포트를 열어줬구요...또 tftp 포트를 막았군요...

암튼 이런 구성이제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럼 이번주에도 즐거운 한주 되시구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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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호> 취업에 고민하는....님께.... 
안녕하세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메일주소는 약 5 개..^^

하루 평균 메일 수신숫자는 약..200 여통..이중에서 영어로 오는게..약 100여통이구요..(복잡하겠죠??-.-)

한 메일은...오직 칼럼을 위해서만 사용하는데..하루에 한두통의 메일은 취업이나..학업에 대한 상담이 많습니다... 그중 어느 한분이 보낸 메일에 답을 하다가...우리 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해서...그분께..양해도 구하지 못하고..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혹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분들이 있다면...제의견이니까..참고하셨으면 합니다...물론 제의견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그래도 사회생활 10년이 넘어선..선배말이다..생각하고...한번쯤 생각해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겠군요... 하지만..누구나 그때쯤이면 겪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건...맨처음 출발이 어떤것이었느냐에 따라..나머지 자신의 길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업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면...우선은 그곳을 빠져나가려고하는 급한 마음때문에...아무렇게나 결정을 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고...그곳에 계속 도전해보십시오..

아직 자신의 능력이 되지않는다면..그곳을 갈수있는 그보다 조금 쉬운곳을 택하고..그곳을 먼저 거쳐서 가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이론적인 이야길 한다고 하시겠지만... ..님이 이말뜻을 이해하실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시작이 한두발 늦는것은..그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크게 차이가 나는건...목표가 무엇인가 입니다..

제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그리고 그들중에 일부는 벌써..남들이 부러워하는 곳에 올라가있지만..그들이 모두 빨랐던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한곳만을 보고 갔다는 게 남들과 다른점 일겁니다...

처음 몇년간 앞서간다고해서...평생 그가 ..님을 앞서가는건 아닙니다...대부분의 경우 승부는 평생 이어지기 때문에 한순간도 방심할수 없는겁니다..

무슨 일이라도 좋습니다...그 일이 미래의 목표를 위해 도움이 될거라는 확신만 있으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몇가지 일들을 가지고 고민스러워 한다면..그중 어떤일이..더 미래에 도움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보탬이되는 정도가 동일하다면..그때는 조금더 힘들고 조금더 어려운 일을 택하십시오...

무언가를 선택할때.... 그리고 둘다에 확신이 없을때.... 저는..이렇게 권하고싶습니다..

조금더..어려운 일을 택하라고요.. 분명히....님께 도움이 될겁니다..

지금 조금 고생스러워도 좋습니다..언젠가는 그 고생의 보상은 다른사람이 아닌 바로 ..님께 돌아올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걸 다 포기해도..목표만은 가슴속 깊은곳에..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님의 건투를 빕니다...  안녕~ 

<제297호> OSPF 첫번째날에..... 
안녕하세요.. 비가 올거라고 하더니...이번주에는 흐린 날씨만 계속되고...비는 안오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비오는날 우산쓰고 걸어본게..꽤나 오래된일인것 같네요...

비가와도..날이 맑아도..그냥..무심해져 버린건...집에서...지하주차장으로...그리고 회사지하주차장에서..다시 회사로...이어지는 제 출퇴근길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하철도 타고...버스도 타고...낯선곳에서..친구도 만나던...몇년전이 왜 갑자기 그리워지는지...

암튼...이번시간부터는 OSPF (Open Shortest First)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조금 복잡한 그림이긴 하지만 아래 그림을 한번 봐두시면 다음에 도움이 되실겁니다..즉 OSPF 는 IP packet 안에 프로토콜 넘버 89(십진수)로 들어 가게 됩니다.. 그니까 IP 패킷만 보게되면 이게 OSPF 정보구나...하는걸 금방 알수 있는겁니다...

이제 처음 OSPF를 시작하는거니까...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아주 쉬운(?)프로토콜인 RIP 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onvergence 속도 입니다. convergence 라면 라우터간에 서로 변경된 정보를 주고받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텐데..예를들어 어떤 인터페이스가 죽었다..면..이 정보가 모든 라우터들 사이에..퍼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는거죠... 

RIP의 경우는 매 30초에 한번씩 업데이트가 일어나고..아시는대로 홀드다운 타임이니...에이징이니 하는것들때문에 convergence 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OSPF 는 어떤 변화가 생길때 바로 전달이 가능하기때문에 훨씬 빠릅니다..

따라서 커다란 네트워크에 아주 적당한거죠..

또하나는 VLSM을 지원하는가 입니다.. RIP v1 의경우는 당연히..이걸 지원못합니다...하지만 OSPF 는 VLSM 을 확실하게 지원하죠..^^ (아직도 VLSM 질문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번에는 네트워크 크기에 대한 제한 입니다..즉 RIP 의 경우는 최대 15개의 홉카운트를 넘어가지 못하는거 아시죠? 즉 최대 15대의 라우터만을 건널수 있기때문에..이보다 더 멀리떨어진곳까진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하지만 OSPF 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또..네트워크 대역폭의 활용측면에서도 OSPF 가 앞섭니다..즉 RIP의 경우는 매 30초마다 브로드캐스트가 발생하기때문에...대역폭 낭비가 많지만.. OSPF 는 네트워크에 변화가 있을때만...정보가 날라가고..그것도 멀티캐스트로 날아가기 때문에 훨씬 실용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로 결정에 관한것도 있습니다..즉 RIP은 홉카운트만을 따지기때문에...속도나 딜레이와 상관없이 홉카운트가 적은것만을 선호하지만...OSPF 는 많은 관련요소를 합쳐서 경로를 선택하기때문에 훨씬 정확한 경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이렇게 비교해보니..대충 OSPF 의 성격이 보이시죠?? ^^

그럼 다음시간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OSPF 안쪽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구요....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 

<제298호> OSPF 는 어디어디서...돌아갈까요?? ^^ 
안녕하세요.. 지금 전 조금일찍 회사에 나와서..코요테 노래를 MP3로 들으면서..칼럼을 쓰기 시작합니다..^^ 들을때마다 느끼는거지만..역시 신나네요..^^ 이런노래 들으면..갑자기 나이트같은데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러고보니...그런 비슷한곳에 가본지도..음..최하5년은 넘은것같군요...^^

하긴 이제는 가려고해도..문앞에서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건 포기하도록 하고..계속 OSPF나 알아볼까요?? ^^

이제 막 시작한 OSPF 니까 천천히 잘 따라오실수 있죠??

오늘은 OSPF 가 어떤 네트워크 타입에서 적용가능한지를 알아볼겁니다.. 쉽게 말하면 OSPF 가 적용되는 Topology 입니다..  네?? 더 어려워졌다구요??

죄송..하지만 OSPF에서 Topology 를 이해하는건 중요합니다..보통 다른 라우팅프로토콜의 경우는 이런걸 별로 안따지는데 반해서 OSPF는 토롤러지가 바뀌는것에 따라 약간씩 동작이 바뀌기 때문에 기본의 이해가 중요한거죠... 오늘은 어떤 토폴러지가 있고..그 정의가 뭔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 보이시죠??

우선 브로드캐스트 멀티엑세스 토폴러지가 있습니다.

맨 윗그림 보이시죠?? 보시는대로 네트워크에 두개이상의 라우터가 연결되는 경우가 될거구요...하나의 메세지를 내보내면 이 네트워크상에 있는 모든 녀석들이 정보를 받아볼수 있는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를 들자면..이더넷 세그먼트가 되겠죠??  그담은 포인트투 포인트 입니다.

보시는대로 네트워크에 한쌍의 라우터만 존재하는 경우가 될겁니다... 전용선같은게 가장 좋은 예가되겠죠??

마지막은 NBMA라는 토폴러지 입니다.

NBMA 란 Non Broadcast Multiaccess 를 말합니다.

이 토폴러지역시 네트워크에 두개이상의 라우터가 연결됩니다.. 하지만 브로드캐스트 멀티엑세스와는 다르게 브로드캐스트 능력은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프레임릴레이나 X.25 네트워크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OSPF 는 Broadcast Multiaccess, Point-to-point, 그리고 NBMA로 네트워크를 나누어 지원하고...동작방식도 약간씩 다르기때문에..구성시에 이 네트워크가 어떤 토폴러지인지를 먼저 인지한다음에 구성에 들어가야 할겁니다...

자 그럼 각 토폴러지별로...뭐가 어떻게 다른걸까요???  궁금하시죠?? ^^  그건 이 칼럼을 보시면서 천천히 알아가실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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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호> ospf 의 이웃찾기... 
안녕하세요... 비가 오네요..월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에는 워크샵때문에..일찍 지방에 갔다왔거든요...

음..그래서 여러분을 못만났네요..죄송..

계속해서 OSPF 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원래 OSPF 에서 라우터는 주위에 있는 OSPF 라우터들을 찾아서 자신의 데이타 베이스 안에 저장하게되는데... 이런 주위의 라우터들을 Neighbor (이웃)라고 말합니다.. 즉 주변에 어떤 이웃들이 사는지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거죠... 이렇게 이웃을 찾아내기위해서 OSPF 라우터는 Hello 패킷을 내보냅니다...

즉 그냥..주위에 있는 라우터에게 말을 먼저 걸어보는거죠..헬로?? 이렇게요..^^ 

그럼 그 라우터가 ' 아네..저도 OSPF 라우터예요..' 라고 말할거구..그럼 라우터는 이녀석을 이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이 아래 그림에 나와있네요...

첨부터 볼까요??

첫번째 화살표(맨위) 부터 볼까요??

라우터 A가 켜지면서 헬로를 내보냅니다..이때 라우터ID가 같이 나가게되는데..쉽게 말하자면 OSPF에서 서로를 분간하는 이름이라고 보심 될겁니다.. 라우터 ID는 뒤에서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이 라우터의 IP주소중에서 제일 높은 주소를 사용합니다..(물론 예외도 있지만요..^^)

암튼 라우터 A가 켜지면 A는 이웃이 누군지 모르기때문에 모든 OSPF라우터들에게 hello 패킷을 보내는데..브로드캐스트로 보내는게 아니고 멀티캐스트 주소 224.0.0.5 를 이용해서 헬로를 내보냅니다...

헬로를 받은 다른 라우터들은 (여기서는 B라우터가 되겠죠?) A 라우터를 자신들의 이웃목록(Neighbor list)에 넣게되는데...이과정을 init 과정이라고 합니다..

(요게 바로 두번째 화살표의 의미입니다.)

세번째 화살표에서 A에게서 Hello 를 받은 OSPF라우터들이 A에게 유니케스트로 자신들의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아무래도 헬로를 받았으니..자기들도 뭔가 답례를 하는거겠죠? ^^ 이때 중요한건..이번엔 유니캐스트라는 겁니다...

마지막 과정에서 A 라우터는 Neighbor 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자신의 Neighbor 리스트에 넣어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제 OSPF 라우터의 이웃찾기가 이해가시죠? 우선 알아두실건 Neighbor 관계가 형성되어야...통신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이웃관계형성을위해...Hello 패킷이 사용되는데...이 패킷은 10초에 한번씩..발생한다는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뒤에 DR 이니..BDR이니 하는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우선은 오늘배운대로 이해해 두심..아마 OSPF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구요..행복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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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호> OSPF 에서의 이름표 Router ID  
안녕하세요.. 어제는 휴일였구...(다들 잘 쉬셨죠?? ^^) 날씨가 너무 좋더군요...

모처럼 한강에 나갔는데..자전거 타는 사람들과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군요...

모두들 멋지게 차려입고...멋진폼으로 달리고 있는데...갑자기..나는 구세대가 된기분이더군요...-.-;

매일매일..땅속에만 있다가...갑자기 햇볓아래 나오니..모든게 낯설기만 한..두더지처럼...저는 모든게 낯설어서 서둘러 자리를 뜨고 말았거든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살아야겠구나..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갑자기..이것저것이 바빠지기 시작하네요....앞으로는 칼럼에서도 매일매일 여러분과 만나기는 힘들것같구요... 그래도 자주 올거니까...너무 걱정은 마세요..^^ 

자 계속해서 OSPF 에서의 Router ID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OSPF에서는 라우터 ID를 이용해서 서로를 식별하기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즉 만약 라우터 ID가 달라지게되면 서로를 못알아보게 되는거죠... 다시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하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OSPF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Router ID 는 통상 그 라우터의 IP주소중 가장 높은 IP주소를 사용합니다... 즉 

ethernet 0 

ip address 150.100.1.1 255.255.255.0

ethernet 1 

ip address 150.200.1.1 255.255.255.0

serial 0

ip address 203.240.100.1 255.255.255.0

인 라우터가 있다면 이 라우터의 OSPF  Router ID는 203.240.100.1 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만약 여기서 Router ID로 사용된 serial 0 인터페이스가 자꾸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Router ID 가 자꾸 바뀌게 됩니다...따라서 라우터 ID로 사용할 인터페이스는 가장 안정된 인터페이스를 써야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라우터 ID때문에 주소를 바꾸긴 어렵겠죠???

따라서 라우터 ID를 쓰기위해서 보통 loopback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OSPF에서 loopback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그 IP주소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무조건 룹백주소가 ROuter ID 가 됩니다..

또 룹백인테페이스는 다운되는 인터페이스가 아니기때문에...Router ID가 바뀔염려도 없구요..^^

보통 OSPF 라우터의 경우 구성을 보면 룹백인터페이스 하나씩은 다 있는데...대부분은 그 이유때문입니다..

앞으론 여러분도 OSPF 디자인할때 룹백 잊지않으실거죠..?? ^^

참..그리고 또하나..

만약 이미 라우터 ID가 있는 상태에서..새로 룹백을 만들고나면...바로 라우터ID가 바뀌는게 아닙니다..

라우터를 재부팅하거나..아니면 OSPF 라우팅을 내렸다가 다시 올려야 합니다..

이경우는 아주 중요하니까..잘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즐거운 하루...행복한 하루 되시구요..^^ 안녕~~~ 

<제301호> 월요일 스러운(?) 테마..OSPF의 아군식별..^^ 
안녕하세요.. 요즘날씨가 좋으니까... 좋은점도 있고...않좋은점도 있네요...^^ 좋은점은...날씨가 좋은거고..않좋은점은...잠을 많이 못자는거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즐거운 봄날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올해 세웠던 계획을 어느정도 모양을 만들어놨어야 할 단계란 생각이 드네요...

아직도 연초계획이 계획으로만 남아있다면...음..글쎄요...쉽지 않겠죠??? ^^

이제는 무언가 형태를 잡아가도록 다시한번 노력해보자구요...

자 그런의미에서 오늘은 OSPF에서 꽤나 중요한 부분인 Hello 에 대한 고찰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OSPF는 Neighbor 관계에 있는것 끼리만..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데...그 이웃사촌(Neighbor)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면.....Hello 패킷을 이용해서 입니다..

우선 핼로패킷을 이용해서...아군인지 아닌지를 파악한다음에...아군이라고 판단되면..이웃사촌관계(Neighbor)를 맺고...비로소 라우팅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핼로 패킷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리고 뭐가 일치해야...서로 이웃이 될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아래 그림에 나와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대로 핼로 패킷안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가 배운 라우터 ID 도 보이구요..^^

DR,BDR을 결정하기위한 Priority 필드도 보이구요...

암튼..근데 그중에 글자뒤에 별표되있는건 무얼까요??

네 ... 요게 아주 중요하단 뜻입니다... 원래 책에다가도..별표찍으면 중요한거자나요..^^

이게 뭐냐면..서로간에 핼로패킷에서..최소한 요 별표찍은것들끼리는 똑같아야 한다는 겁다...

즉 핼로/데드 인터벌이 서로 다르면 죽어도~~~ 서로 이웃이 될수 없습니다...(요건 CCIE문제에도 나오는거니까..알아두면 좋겠죠?? ^^) 따라서 OSPF에서 서로 Neighbor 형성이 이상하게 안되면..우선 요런것들을 확인해야 겠죠?? ^^

물론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된 두 라우터의 Area ID 는 같아야 겠죠??

이렇게 서로 똑같아야 되는 정보는 여러분들이 OSPF를 배우실때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입니다...

음..월요일부터..너무 어려운거 했나요??? 암튼 중요하니까..꼭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이번주도...날씨만큼이나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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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호> 5월 25일..라우팅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이 몇번째일까요? 아마 4번째 세미나일겁니다..

오래간만에 Offline 에서 여러분을 만날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오는 5월 25일 라우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4networkers.com/ 에서 확인하시구요..

음 목차를 참고하시라고 넣었습니다.

1. 라우팅이란 무엇인가?

-허브,스위치,라우터의 기능 및 비교

-라우팅 테이블의 구성 

2. 라우팅 프로토콜의 비교

-Static Routing VS Dynamic Routing 

-Distance Vector VS Link State 

-IGP VS EGP

-Administrative Distance

3. RIP Routing Protocol

- RIP 의 동작

-시스코 라우터에서 RIP 의 구성

-RIP 의 동작 확인

4. IGRP Routing Protocol

-IGRP 의 동작

-라우터에서 IGRP 의 구성 방법 

-IGRP의 동작확인 

5. Distance Vector Routing 의 Issue

- Routing Loop 이란 ?

- Routing Loop 의 다양한 대책

- Classful Routing Protocol 의 IP Addressing

6. Frame-Relay 

-Frame-Relay 의 구성 및 운영 분석

-시스코 라우터에서 Frame-Relay 구성 

- Frame-Relay 상에서 Routing Update Issue

- Frame-Relay Subinterface

7. 질문과 답변.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좋은 질문많이해주셨음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제303호> OSPF 에서의 반장, 부반장..이야기  
안녕하세요.. 꽤나 오랜만에 쓰는 칼럼이죠?? 날씨가 좋아지니까..여기저기..워크샵이다...교육이다..불려다니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과 만날시간을 내기가 쉽지않네요.. 하지만 맘은 늘 여러분과 같이 있다는거 아시죠?? ^^ 이번주 토요일날 세미나에 대한 안내하면서..URL에..괜히 W 를 하나더 넣는 바람에...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등록은 많이 하셨어?? 아직 안하셨다면..서둘러 주세요... 꽤나 만족할 만한 세미나가 될겁니다..

자 오늘은 OSPF에서 없어서는 안될 DR (Designated Router)와 BDR(Backup Designated Router)이야기 입니다.

한마디로 한반에 있는 반장과 부반장같은 녀석이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우리가 학교다닐때 선거해서 반장 부반장을 뽑았듯이 여기서도 DR과 BDR은 선거를 통해서 뽑힙니다..

OSPF세그먼트에서는 각 라우터들이 OSPF에 참여하게되면 DR과 BDR에 자신의 Link State 를 알리게 됩니다. 모든 라우터들과 Link State를 교환할 경우 발생하는 트레픽을 줄이고 Link state의 Sync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보를 전달받은 DR은 이 정보를 모두 관리하면서 .링크의 상태를 항상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그럼 부반장(BDR)은 뭘할까요?? 네..반장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관찰합니다..그러다가 반장이 업무수행능력이 없어지면...즉 DR라우터가 다운되면..바로 반장의 역할을 하게되는 겁니다..^^

어때요..??

OSPF의 반장과 부반장...재밌죠??

따라서 OSPF에서는 모든 라우터가 반드시 DR, BDR과 Link state를 sync 해야 합니다..이걸 adjancency 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심 좋겠네요...

또하나 DR과 BDR은 라우터 ID와 라우터의 Priority를 가지고 선출된다는것도 알아두심 좋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행복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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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호> 네트워크에 관심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보내셨어요..?? 세미나 오셨던 분들도 계시죠??

오랜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끔 여러분들을 Offline 에서 만나뵙게되면..긴장됩니다...^^

괜히...저도 모르는걸 들고와서..질문할까봐..^^

자 오늘은 대학생분들만을위한 네트워크 축제(?)를 하나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시스코 파트너중에서 인네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이회사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 행사가 이번에는 돌아오는 토요일 건국대학교 새천년 기념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물론 시스코가 지원을 하구요...^^

여러가지 세미나와 데모를 통해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네트워커를 지원하는 이번 행사에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있었으면 합니다..

직접 라우터를 가지고 경진대회도 하고..상품도 푸짐하다고 하네요...(라우터를 준다나..?? ^^)

암튼 세미나 참가는 신청만 하면 전부 무료구요...

날짜는 6월 1일...

장소는 건국대 새천년 기념관

등록은 http://i-fine.co.kr/regst/innet/

에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미나 일정을 같이 올릴께요..

09:00  등록

10:00  기조 연설  (인네트)

10:30  Network Trend  (Meng Lyu- stellar TCI)

11:15  휴식

11:30  Wireless LAN (인네트)

12:15  점심휴식(개별)

13:30  VPN (시스코)

14:15  휴식

14:30  Enterprise QoS (시스코)

15:30  시스코 자격증 소개 (글로벌 날리지)

이밖에도 한국 CCIE 협회회장님과의 대화도 준비되있구요...또 저도 아마 보실수 있을겁니다..^^

자 그럼 등록을 서두르셔야 겠죠?? ^^  안녕... 

<제305호> OSPF 에서의 반장 부반장 선거... 
안녕하세요.. 오늘이 차량 이부제 하는날이라..아무래도 거리가 조금은 한산하더라구요...

제가 사무실에 오는시간이 아직 7시가 안되서인지..2부제를 지키지않은 차들도 조금보이던데...아마 7시 이후부터는 다들 지키겠죠?? ^^ 그러고보니..내일이 월드컵개막일이네요..

월드컵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거라곤...텔레비젼을 깨끗하게 닦아놓고..리모컨에들어있는 건전지를 확인한일 밖에 없는데도..괜히..기대가 되네요..^^

암튼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서 OSPF의 반장과 부반장인 DR과 BDR의 선출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시간에 말씀드린대로 DR과 BDR은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때문에...선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누구를 반장을 시킬지..아님 부반장을 시킬지를 미리 정해줄수 있습니다..

OSPF를 구성하다보면..DR과 BDR의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는데...어떤 구성에서는 특정 라우터가 꼭 DR로서 동작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 입니다..

이때는 선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마음대로 구성이 불가하기때문에..곤혹을 치르기도 합니다..그니까..여러분은 미리 그 선출 과정을 알아두시는게 좋겠죠?? ^^

그럼 그 선출과정이 어려울까요?? ^^

답은 아니오 입니다...꽤나 쉬운 선출과정입니다..

자...

OSPF에서 DR이 되기위해서는 Priority 가 높아야 합니다... 즉 OSPF로 동작하는 라우터들은 모두 Priority 를 갖는데...이 값이 기본, 즉 디폴트로는 1 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라우터가 이보다 높은..예를들어 Priority 가 2가 있다면..무조건 이 라우터가 DR이 되는 겁니다...

물론 BDR은 그다음 높은 라우터가 되겠죠??

아래 그림에 보시는대로 라우터들은 Hello  패킷이라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이용해서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아서...DR과 BDR을 선출하게 됩니다...

자 그럼 Priority 가 서로 같으면 누가 선택될까요??

그건 라우터 ID를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즉 라우터 ID가 높은게 DR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하나...

라우터 ID는 어떻게 정해진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OSPF 라우터는 모두 하나씩의 라우터ID를 갖는데 라우터 ID는 그 라우터의 인터페이스 주소중 가장 높은 주소가 된다고 했습니다...(전에 한번 한거죠?? ^^)

그런데..만약 룹백 인터페이스가 설정되있다면 룹백 인터페이스의 주소가 라우터의 ID가 됩니다..(이렇게 룹백인터페이스를 만드는건 절대로 다운이 되지 않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라우터 ID가 안정되게 유지되게 하기위한거란것도..말씀드렸죠?? ^^)

암튼 이렇게 만들어진 라우터 ID를 비교해서 더 높은게..DR이됙..그다음이 BDR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이렇게 DR과 BDR의 선출이 끝났습니다...그때 새로운 전학생이 한명들어온겁니다..예를들어...이 전학생 라우터의 Priority 가 3 이라고 가정하면...어떻게 될까요?

지금 선출된 DR과 BDR보다 분명 높은 Priority 가 되겠죠??

하지만 이 라우터는 DR이나 BDR이 될수 없습니다..왜냐면..이미 반장선거가 끝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DR이 다운되면...BDR이 DR이 되면서 BDR의 자리가 남게되고..이때 다시 BDR선거를 하게되는데...이경우에는 Priority 3인 이 라우터가 BDR로 올라갈수 있는겁니다...

아주 민주적이죠?? ^^

하지만 뭐...여기있는 라우터들을 전부 껐다 켠다거나..OSPF를 전부 죽였다 살린다면..다시 DR,BDR선거를 하기때문에 Priority 3짜리가 DR이 될수 있을겁니다..

자 이정도면 DR과 BDR에 대해선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더..!! 중요한겁니다..만약 어떤 라우터를 영원히 DR, BDR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할까요??  그건 Priority 를 0으로 세팅하면 됩니다..^^

어때요?? 쉽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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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호> 월드컵의 열기와...네트워크의 열기.. 
안녕하세요.. 즐거운 한주가 시작되는 아침(?) 입니다.. 그러고보니..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주이기도 하네요..^^ 월드컵 열기가 대단합니다..^^

우리모두가 축구전문가가 되어서..분석하고..예측하고..이런때는 축구잘하는 사람이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의 월드컵 열기만큼이나...네트워크에 대한 열기를 확인한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엔 건국대학교에 갔었습니다...많은 학생분들을 보니까..기분이 좋더군요...괜히 저도 젊어진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역시 학생때..그것도 대학교때가 제일 좋은때인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고민도 많으시겠지만..그게 모두..해결했을때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고민이다보니..분명히 본인들께는 도움이 되실겁니다...

자 이번시간에는 지난시간에 배운 DR, BDR에 대한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이라고 너무 어렵겐 생각마시구요..한번 차분하게 읽고 풀어보세요..^^

1. Routers are primarily elected as DR and BDR based upon their: 

 a)Router ID 

 b)Size 

 c)Uptime 

 d)Priority 

 e)Processor speed 

2.What is the OSPF default priority for an interface? 

 1)0 

 2)3 

 3)1 

 4)7 

3. If there is a tie during the DR and BDR election process, how is the tie broken? 

 1)By powering off one of the tied routers 

 2)Highest Router ID 

 3)Highest MAC address 

 4)Lowest MAC address 

 5)Manual configuration 

4. If the DR fails, a new DR and BDR are elected. 

 1)True 

 2)False 

별로 어렵진 않겠죠?? ^^ 답요?? 답은 담번에 알려드리겠구요..그럼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안녕~~ 
<제307호> 정답확인과...월드컵..^^ 
안녕하세요.. 지난주 어떠셨어요?? ^^ 월드컵 열기로..뜨거웠던..한주였죠??

아마 우리 칼럼독자분들중에도..붉은악마 응원단에 속한분도 계시겠죠?? ^^ 축구도 축구지만..역시 절 더욱더 감동시키는건 응원이었습니다... 정말 커다란 태극기...그리고..모두한마음되는 응원..

폴란드를 멋지게 이길때 전 한국에 있지않아..그 감동을 만끽하진 못했지만..타국에서의 승리의 기쁨역시 기뻤던것같습니다...^^ 뭔지모를 뭉클함과..애국심이랄까요..?? ^^ 암튼 거기서도 저는 목이 터져라..대한민국을 외쳐댔습니다.^^

자..그럼 지난번 문제를 한번더 볼까요??

1. Routers are primarily elected as DR and BDR based upon their: 

a)Router ID 

b)Size 

c)Uptime 

d)Priority 

e)Processor speed 

요건 쉽죠?? 칼럼에서도 언급한대로..라우터의 DR, BDR은 당연히..Priority 로 선출합니다...

답은 D번..

2.What is the OSPF default priority for an interface? 

1)0 

2)3 

3)1 

4)7 

네..요것역시 무조건 외우는 문제네요..^^ 디폴트 Priority 는 1 이라고 말씀드렸죠?? 답은 3번..

엥..1,2,3,4 는 머고..a,b,c,d는 머죠?? ^^ 쏘리..

3. If there is a tie during the DR and BDR election process, how is the tie broken? 

1)By powering off one of the tied routers 

2)Highest Router ID 

3)Highest MAC address 

4)Lowest MAC address 

5)Manual configuration 

네..요문제는 문제에서 나오느 tie break란 말이 좀 헤깔리죠??

뭐냐면..Priority 가 같은 라우터 두개가 있다면 뭘 보고..DR 과 BDR을 선출하느냐는 겁니다..이경우는 라우터 ID를 봅니다..라우터 ID는 룹백인터페이스주소 또는 가장 높은 IP주소가 되는거 전에 말씀드렸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네요..^^

4. If the DR fails, a new DR and BDR are elected. 

1)True 

2)False 

만약 DR 에 문제가 있다면..새로운 DR과 BDR을 선출할까요?? 답은 아니오 입니다...DR에 문제가있으면 BDR이 DR이 되고..새로운 BDR만을 선출합니다..^^

따라서 답은 2)가 되겠네요.. 어때요?? 그리어렵진 않죠?? ^^  자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시구요..  응원 멋지게 해주세요...  안녕~~~ 

<제308호> OSPF에서 Link 변화의 업데이트 과정... 
안녕하세요... 어제는 어떠셨어요?? 비도 오는데..응원하시느라 힘드셨죠??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더군요.... 저 역시 한참이나 비를 맞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의 훌륭한 성적과 실력을 보고 환호하고있지만...여러분들이 보셔야 할건 ...그뒤에 숨은 땀방울과 피나는 노력이어야 할겁니다..

어디에나..결과를 위해선..그 결과가 있기위한 과정이 있다는걸 ...잊지않았으면 합니다...

어쩌면..그 과정중의 하나가 바로 이 칼럼을 잘~ 읽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지난번에 선출된 반장과 부반장을 통한 OSPF에서의 링크 변화시 업데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즉 아래 그림에서..A 라우터에 연결된 네트워크 중 하나가 다운 됬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A라우터는 즉시 링크가 죽었다는 정보를 담은 LSU(Link State Update)를 멀티캐스트 주소 224.0.0.6 을 이용해서 전송합니다. 여기서 224.0.0.6은 모든 OSPF 의 DR과 BDR 이 받을수 있는 주소입니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의 DR이 이 LSU를 받게됩니다..이 정보를 받은 DR은 우선 A라우터에게 잘받았다는 메세지(LSU ACK)를 보낸후 이번에는 224.0.0.5 라는 멀티캐스트 주소를 통해서 다시 네트워크상에 있는 다른 모든 OSPF라우터들에게 LSU 를 전파 합니다...

물론 이 LSU 를 받은 라우터들은 DR에게 잘받았다는 답장(LSU Ack)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B라우터처럼 다시 다른 네트워크쪽으로 연결된 라우터는 그 네트워크에 있는 DR 또는 Neighbor 에게 LSU를 날려 링크변화를 알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LSU를 전달받은 OSPF라우터들은 자신의 Link State 데이타베이스를 고치고 SPF 알고리즘을 다시 돌려서 새로운 라우팅테이블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어렵진 않죠?? ^^

다시한번 쉽게 풀어보면..

뭔가 링크에 변화가 생기면 우선 그 네트워크에 있는 DR에게 알리고 DR은 다른 OSPF라우터에게 알려서..각자의 라우팅 테이블을 Update한다.....머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DR이 제대로 동작안한다면..어떻게될까요?? 아시죠?? 그땐..BDR이 DR의 역할을 대신한다는거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오늘도..멋진 하루 되세요...^^  안녕~~ 

<제309호> WAN 에서의 OSPF  
안녕하세요..^^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나봅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16강을 외치던 우리들이 이제는 8강을 넘어 4강..아니 우승까지도 외치고있으니 말입니다...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언제나 승자는 없구나 하는걸 다시한번 느낍니다...그리고 승리의 달콤함만큼 패배의 쓰라림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가 있을순 없을겁니다...패배의 순간도 있을겁니다..하지만..그 패배를 영원한 패배로 끌어안고 사느냐..아니면..다시 한번 승리의 기쁨으로 바꾸어놓느냐는 바로 우리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모두 승리의 희열만큼...패배의 쓰라림도 품을줄 아는 사람이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WAN 구간에서의 OSPF 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음...왜 랜구간과 WAN구간에서 따로 따로 OSPF를 배워야 하죠?? 어차피 라우팅프로토콜이면..다 똑같은거 아닌가요??

네..대부분의 프로토콜(RIP.IGRP..)에서는 랜구간에서의 라우팅프로토콜과 WAN구간에서의 라우팅프로토콜이 같습니다... 하지만..OSPF는 워낙에 정교한 녀석이다보니...구간별로 그 성질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여기다가 더 문제는 이 차이때문에 라우팅 구성에서 꽤나 애를 먹을수도 있다는 겁니다...그뿐아니라..이 차이점을 알고있는 시험관은...자꾸 이런류의 문제를 출제함으로써...여러분들을 애먹일수도 있다는 것역시...우리가 이부분을 그냥 넘어갈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고로..CCIE 실기시험에서도..OSPF의 구간별 특징은 아주 오래전부터 단골로 나오고있는 메뉴라는걸 알아두심 좋겠네요..^^ (뭐..백반집에 김치찌게 같은거죠....아..배고프다^^)

암튼..구래서 이번시간에는 WAN 구간중에서도 Point to Point 구간에서의 OSPF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Point To Point 줄여서 PTP는 아래 그림처럼 그냥 두개의 라우터가 서로 바라보고 붙어 있는겁니다...예를 들어 T1전용선으로 두 라우터가 연결되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네..?? 256K 전용선은 안되냐구요?? 아네..됩니다..암튼 아래 그림과 같은 구성이 WAN 에서 되있다면 Point to point 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라우터가 자기의 Neighbor 라우터를 헬로패킷에의해 바로 알아낼수 있기때문에...따로 DR 이나 BDR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Point to Point 에서는 DR과 BDR의 선출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게 중요한겁니다....(아주중요!!)

이때 Hello 는 모든 SPF라우터로 전송하는 멀티캐스트 주소인 224.0.0.5 를 사용하구요...매 10초 간격으로 전송됩니다..

만약 40초 동안에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을 못받게되면 라우터는 상대방이 죽었다고 결정하게되는데..이 40초를 Dead Interval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Point to Point 구간에서 Hello Interval 은 10초 Dead Interval 은 40 초 (hello 의 4배) 가되고 이구간에서는 DR과 BDR 선출이 없다...라는걸 알아두심 됩니다...^^

그럼 다른 구간은 어떻게 되냐구요?? ^^ 그건 또 다음시간에 알아보기로 하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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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호> 비오는 토요일에 시작되는 OSPF NBMA.. 
안녕하세요.. 월드컵 기간이 지나고..이제우리에겐 다시 일상이 시작됬네요.. 그동안 저도 꽤나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2주간 계속되는 교육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자주 칼럼을 올리기로 한 약속도 제대로 못지켜서 죄송합니다...

토요일이지만 그래도 이때밖엔 시간이 없을것같아..OSPF 의 WAN에서의 구성을 계속할까합니다.. 이의 없의시죠? ^^

자..그럼..시작..!!

OSPF 구성에서 제일 어려운게 뭐냐?? 라고 질문하거나..아님..제일 이해 안가는 부분이뭐냐..하고 질문할때...단골로 나오는 이야기가..바로..OSPF 의 NBMA 구성이라고 합니다..

NBMA가 뭐냐구요???

Non Broadcast Multi Access 의 줄임말입니다..

즉 이 네트워크는 브로드캐스트 능력이 없는 네트워크입니다..근데..여러개의 라우터가 붙어있으니까..한꺼번에 브로드캐스트 할 경우는 생기죠..

그래서..NBMA에서는 어떻게 전송이 일어나게 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왜 이런 NBMA에서의 통신을 알아야 하는고 하니..

우리가 WAN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레임릴레이나..ATM, 그리고..X.25 망등이 모두 NBMA환경이기 때문 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LAN은 NBMA 환경일까요?? -- 답은 아니다 입니다..LAN 에서는 브로드캐스트가 잘 되자나요?? ^^)

아래 그림에서도 보시는대로 NBMA환경은 주로 WAN에서 그것도 프레임릴레이나 ATM, X25등에서 생깁니다..그중에서도 프레임 릴레이 환경이 가장 일반적이니까 우린 프레임릴레이를 통해서 NBMA를 배워보겠습니다..

(참!!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CCIE 실기에도 항상 나오는게 이런 NBMA에서의 OSPF 구성이죠..^^)

프레임릴레이 환경에서 여러개의 리모트 사이트를 어떻게 연결해주는가에 따라 3가지 정도의 방식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스타 방식

두번째는 Full Mesh (모두다 서로 연결된거죠??)

세번째는 Partial Mesh (일부가 서로 연결된거죠..)
인데..그중 맨아래 그림이 스타 방식입니다..

아마 세가지 방식중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방식은 가운데 한대의 라우터가 있고..나머지는 모두 이 라우터에 붙어 있는 방식이죠...(네대의 라우터중 왼쪽 아래녀석에 나머지가 붙어있죠??)

이런 스타방식은 다른말로 허브엔 스포크 (Hub and Spoke)구조라고도 합니다.. 이때 가운데 있는 라우터가 허브라우터가 되는거구요...우리 인천공항을 허브공항이라고 하자나요?? 그건 아시아의 중심공항이 되자...머 이런뜻으로 하는 말인데....그 허브가 아마 여기서의 허브 일겁니다..^^

암튼 허브엔스포크 구조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네트워크 구성에서는 주로 중앙(또는 서울)에 있는 센타 라우터가 허브라우터(네트워크 장비에 있는 허브가 아니죠?? ^^)가 되고..나머지 라우터들이 Peer 로 연결되는 구성이라고 생각하심 될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구성에서 허브라우터의 인터페이스는 멀티포인트를 지원합니다..즉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나머지 모든 라우터와 연결되는 방식이죠.. 그렇지 않으면 Peer 라우터숫자만큼 허브라우터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겠죠?? ^^ 음 오늘은 좀 길어졌죠??

하지만 꽤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말에 다시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구요..

앞으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나와도..너무 당황하지 마시구요..잘 넘기셔야..합니다..아셨죠?? ^^

그럼 태풍 조심하시구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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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호> 늘 어려운 표준과 비표준.... 
안녕하세요.. 여름이네요..^^ 어제는 뉴스에서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아..여름이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러고보면..저도 계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인가봅니다..아직..요즘이 피서를 갈 여름이란것도 별로 못느끼고 살았으니 말입니다.. 실은..전 여름이 별로 입니다..^^  여름엔 아무리 벗어도(??) 더위를 막을 수없지만..계속 입기만 해도 추위를 막을수 있는 겨울이..제겐 더 좋습니다..^^ 괜히..쓸데없는 이야길 했네요..

오늘은 지난시간에 배운 OSPF 의 NBMA 에 대해서 몇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시간에 이미 우린 NBMA 가 뭔가 하는건 조금 알아봤습니다..그리고 그 모드가 OSPF를 구성하는데 까다로운 문제를 야기시킨다는것까지 알아본겁니다..

왜 어려운 문제를 만드느냐?? 그건 OSPF구성에서 여러가지 경우를 만들기때문 일겁니다..즉 지난시간에 배운대로 NBMA구성에서는 여러가지 모드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중 RFC 2328 안에 의해서 표준으로 제시된 모드는 

1. Nonbroadcast multiaccess (NBMA) 

2. Point-to-Multipoint

로 두가지 모드 입니다.여기보니까 또 NBMA가 나왔죠?? 아마 혼돈되실겁니다...이건 OSPF 의 NBMA구성중에서 선택할수 있는 한가지 모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실제 NBMA로 구성된 것을 OSPF에서 뭐로 볼꺼냐?? 를 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이면 NBMA를 NBMA로 보는거구..2번이면 NBMA를 Point-to-multipoint 로 보는 겁니다..

헤깔리죠??

실제 라우터에서 구성을 해보신 분은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Pusan_R(config-if)#ip ospf network ?

 broadcast            Specify OSPF broadcast multi-access network

 non-broadcast        Specify OSPF NBMA network

 point-to-multipoint  Specify OSPF point-to-multipoint network

 point-to-point       Specify OSPF point-to-point network

처럼 보이니까요...

여기서 non-broadcast 가 OSPF NBMA구요.. Point-to-multipoint 는 보이시죠??

그럼 나머지 point-to-point 와 broadcast 모드는 또 뭘까요??

네..그건 표준에는 없지만 시스코모드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다른 회사의 라우터를 같이 보신다면..이 두가지 모드는 그라우터에는 없을수도 있다는 겁니다..

암튼 우리는 이 네가지 모드가 있다는걸 알아두셔야 할겁니다..

자그럼 오늘의 결론...정리해볼까요??

OSPF 의 NBMA구성에서 정의할수 있는 모드는 

1.NBMA(nonbroadcast)

2.Point-to-multipoint

3.Point-to-point

4.Broadcast 

가 있는데..1,2 는 RFC표준이고..3,4는 시스코에서 정의한 모드이다... 각 모드에서의 특징은 담시간에 알아본다!!

여기까지 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시~원한 하루되세요... 그리고 또한가지..여러분의 행복을 꼭~~여러분주위에도 퍼트리시는 하루되시구요^^  안녕.. 

<제312호> 7777 번째 독자는 누굴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 우연히..칼럼을 보니..현재까지 회원수가 7776 명이나 되있네요..^^

7777번째 독자는 어느분이 될까요?? ^^ 생각같아서는 멋드러진 기념 이벤트를 실시하고..7777번째 독자분께는 후니칼럼 평생 무료구독권(?)을..드리고 싶지만.. 다른 분들도 모두 무료 구독중이시니까..그건 좀..그렇구..^^  어디사시는줄 알면 제 허접한 책이라도 한권보내드리고 싶지만..것도..쉽지는 않겠죠..??

암튼 꽤 오랜시간이 흘렀네요... 제가 이걸 시작한지도...

몇번이나..그만둘까를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드디어..3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칼럼을 쓰면서..요즘느끼는 감정은 꼭...오랜 연인사이와 우리칼럼이 같은 느낌예요..

그렇자나요..

오랜 연인사이는 상큼한 느낌도..풋풋한 느낌이나 신선한 감동도..느껴지지 않고..그냥..있는듯 없는듯..

오히려..그사람의 장점보다는..단점이 보이는...

그지만 오랜 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서로 닮아가고 있어서...한동안..못보면...왠지 불안한..신체의 일부같은... 제 칼럼도 그런 오랜연인이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언제까지나... 암튼..그동안..칼럼을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감사드리구요..앞으로도...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한주 되시구요..^^ 참!! 아래 사진이..접니다..^^

실제하구 사진이 달라보인다고 해서...좀더 실제 스러운 제모습을 보여드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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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호> OSPF 에서의 WAN 방식 총정리..중요!! 
안녕하세요. 여름이고..휴가기간이라고..후니가 완전히..정신없이 놀고있다고 생각하시겠군요...^^

실은 아직 바다 근처..아니..물 근처에도 못가보고 있습니다..

그저 느림보 후니가..게을러서 칼럼을 자주 업그레이드 못했네요..

또한가지 이유를 굳이 들어보자면..이 멋진여름 ..휴가기간동안...너무 머리아픈 이야기를 자주 하면...짜증나실것 같아서...^^

암튼 편안하게 공부하시길 바라구요..

오늘은 OSPF를 WAN구간에서 세팅할때 가장 중요하다고하는 WAN 모드를 총 정리 해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하니까..꼭 이해해 두시구요..(물론 라우터를 만지실 분만..나머지 분들은 안중요하니까..대충 읽으셔도 됩니다..) 혹시 이해가 안되시면...그냥..무조건..이유없이..생각할필요없이..외우세요!! 

만약 안외워진다...?? 그럼 어디다 적어두세요..^^
자 시작합니다...~~

OSPF WAN에서의 모드는 지난시간에 설명드렸죠?? 표준과 비표준있다는 이야기도 드렸었구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 인가요??

암튼 OSPF에서의 WAN모드를 간단히 정리해보면요...

1. NBMA (아직도 이게 뭐의 약잔지 모르진 않으시죠??)

- topology 가 full mesh 되어 있을때 사용하는게 좋구요.

- 구성되는 네트워크의 서브넷은 동일한 네트워크 주소를 씁니다.

- Neighbor 를 수동으로 맺어줘야하구, DR, BDR 선출이 일어납니다.

- RFC 표준이구요..

- 시스코 라우터에서 모드를 선택할때는 non-broadcast로 선택하심됩니다.

2. Broadcast 모드

- topology 는 full mesh 에서 사용하구요.

- 서브넷 주소는 동일한 주소를 공유하구요..

- Neighbor 는 자동으로 맺어주구요..DR, BDR 선출이 일어납니다.

- 이 모드는 시스코에서만 사용되는 모드구요..

3. Point-to-multipoint 모드

- topology 는 partial 이나 star 구성에서 사용하구요

- 서브넷주소는 동일한 주소를 공유하구요..

- Neighbor 는 자동으로 맺어주구..DR, BDR 선출이 없습니다.

- 이 모드는 RFC 표준 모드 입니다.

4. Point-to-multipoint Nonbroadcast 모드

- topology 는 partial 이나 star 구성이구요..

- 서브넷주소는 동일한 주소를 공유하구요

- Neighbor 는 수동으로 잡아줘야하구..DR, BDR선출은 없습니다

- 이 모드는 시스코에서만 사용하는 모드구요..

5. Point-to-point 모드

- topology 는 partial 이나 star 구성에서 각 구간별로 subinterface 를 잡아주는 방식이구요..

- 따라서 서브넷은 각 구간별로..각각 다릅니다.

- 자동으로 Neighbor는 자동으로 잡히구..DR, BDR선출은 없습니다.

- 이 모드는 시스코 모드 입니다.

자..어떠세요..?? 이렇게 5가지 모드만 알고 계심 됩니다..

하지만 이걸 다..알기가 어려우신 분은..우선 Nonbroadcast 모드(NBMA)와 Broadcast 모드, 그리고 Point-to-point 모드..이렇게 3개만 알아두심 될겁니다.. 아무래도 이 3개가 좀더 쓰이는 편이거든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건..Neighbor 를 수동으로 잡아줘야 하는가..하는것과 DR, BDR선출이 일어나는가..하는 겁니다.. 어때요?  좀 어렵죠??

모처럼 계속된 칼럼이 너무 어렵다고.짜증내지마시구..자꾸 읽어보셔서...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안녕~~~ 

<제314호> 본격적인 OSPF 의 구성 - 1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그동안 후니는 미국에도 잠깐 다녀오구..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다가 또 이번 2주간은 교육을 받고 있답니다..

늘 그렇지만 피교육생은 왜그렇게 피곤하고 졸립고..딴생각이 많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

저역시 강의를 듣는것보다는 강의를 하는게 더 낫다고느끼는 걸보면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강의를 하는 사람입장으로 잠깐 돌아가서...^^ 
오늘은 실제 라우터에 OSPF를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니까... 라우터를 구성해보실 분들은 꼭 따라해보셔야 겠죠??

시스코 라우터에서 OSPF를 구성하기위해선 우선 다음 두가지를 꼭 해줘야 합니다.

1. 라우터에 OSPF를 Enable 해준다.

2. OSPF로 운용할 네트워크를 정의해준다.

이 두가지만 해주면 이제부터 라우터는 OSPF 라우팅 프로토콜을 씩씩하게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1번 라우터에 OSPF 를 Enable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라우터의 구성모드에서

Router#(config)router ospf process-id

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때 process-id 는 한 라우터에서 OSPF 를 여러개 돌릴때 그 프로세스를 구별하기위한 id 로 사용됩니다. 이 process-id 는 다른 라우터와 꼭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라우터가 OSPF를 돌리는 경우 하나는 router ospf 100 이라고 정의했다면 다른 하나는 router ospf 300 이라고 해도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 process-id 는 맞춰주는게 좋겠죠? 괜히 번호를 달리할 필요가 없다면 말입니다...^^

참고로 한 라우터에서 ospf 의 process-id를 여러개 운용하는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왜냐면..이 process-id 당 하나씩의 DB를 운용하기 때문에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하죠...^^

그담은 2번 입니다.

network address wildcard-mask area area-id 

라는 명령을 사용하는데 여기보면 wildcard-mask 가 나요죠?? 아마 전부터 쭉 칼럼을 보신 분이라면 분명히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아실겁니다. ^^

이부분은 꼭~ 그걸 보고 오시길 권합니다..^^ 중요하니까요...

암튼 이 명령은 router-config 모드에서 내려주는 명령입니다..즉

Router#(router-config)network address wildcard-mask area area-id 

이렇게 되는거죠..^^

즉 어떤 네트워크를 OSPF로 돌릴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먼저 네트워크 주소를 address에 써주구요..서브넷 마스크의 반대개념인 wildcard-mask 를 써주구요..그담에 area 를 쓰고 그뒤에 area-id 를 정해서 써주는 겁니다. 예를 볼까요?

network 150.100.1.0 0.0.0.255 area 0

이 말은 150.100.1.0 (mask:255.255.255.0) 이란 네트워크를 area 0 에 넣어주는 겁니다.

area 에 대한 설명은담에 따로 자세히 드리기로 하구요...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나오는 셈플을 보시면서..인사 하죠 ^^ 안녕~~~~

Router ospf 100

 network 100.1.0.0 0.0.255.255 area 0

 network 200.1.1.0 0.0.0.255 are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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